
Vol. 22  No. 1055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ISSN 1554-6942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B O S T O N K O R E A . c o m

May 1 2026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www.songkkimlaw.com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에게 2

만5천 달러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택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모라 힐리 매사

추세츠 주지사는 4월 27일부터 더 많은 매사

추세츠 주민이 매스하우징(MassHousing)

의 첫 주택 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

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다운페이먼트뿐 아니라 클

로징 비용, 모기지 보험 선납금, 영구 금리 인

하 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매스하우징 공

식 안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스하우징 모기지를 

록인한 자격 있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

된다. 

이번 확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기존

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이자가 붙는 2차 모기

지(second mortgage) 형태로 제공됐던 지원

금이 0% 무이자로 바뀌었다. 둘째, 상환 시

점이 유예된다. 즉, 매달 따로 갚을 필요 없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재융자하거나, 첫 모기

지를 모두 갚을 때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확대가 주택 구매 초

기 비용과 월 부담을 낮춰 더 많은 주민이 매

사추세츠에서 집을 사고 미래를 일굴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킴 드리

스콜 부지사도 주택 구매를 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의 조치

가 필요하다며, 근로 가정과 중산층 주민이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는 정

책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비교적 느슨하다. 매사추세츠 

안에서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며, 단

<전체 기사 읽기>

 ▶▶6면으로 계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

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가 28일 보스턴 다

운타운에서 열린 아시안계 중심 기금모금 행사

에 참석해 재선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는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진 아시안 정치계 인사인 레버

렛 윙이 주최했다.  현장에는 린다 챔피언 등 소

수 한인이 참석했으나 행사의 중심은 상당수 

중국계 아시안 후원자들과 백인 후원자들이었

다. 

행사장소는 주청사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한 중국계 스시 레스토랑이었다. 주지사

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 장소였다. 행사가 시

작되자 주최측 위원회 인사들과 주지사의 간단

한 대화 및 사진 촬영이 진행됐고, 곧바로 주지

사의 재선을 위한 연설이 이어졌다.  

힐리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2026년 선거를 

단순한 주지사 선거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와 

MAGA 세력에 맞서 매사추세츠의 가치와 이

민자 공동체를 지키는 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많은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식료품비

, 전기요금, 가스요금, 렌트, 주택 구입 부담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지사로서 나의 

초점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자신의 행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

이고,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을 낮추며,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관세 정책으로 생

활비를 끌어올리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역사회에 투입해 이민자 가정에 공포를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고 비

판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가 이민자 공동체, 유

학생, 연구자, 혁신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주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식 정책은 매사

추세츠의 경제와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힐리 주지사는 공화당 후보들을 겨냥해 “매

사추세츠 공화당 안의 가장 극단적인 MAGA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이 트럼프의 

관세, ICE 단속, 건강보험 축소, 낙태권 후퇴, 

이민자 공동체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은 매사추세츠에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

다. 

또한 공화당 후보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

대한 선거자금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공격하고 

“그들에게는 돈이 있지만, 나에게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9면으로 계속

힐리 주지사, 레버렛 윙 주최 아시안계 기금모금 행사 참석 
한인사회, 주지사 선거에서의 존재감, 현재까지는 미세 수준  

<전체 기사 읽기>

주지사 부른 중국계 후원망, 한인사회 정치력 공백 드러내
지난 28일 화요일 오후 다운타운 한 중국계 스시식당이 위치한 빌딩에서 개최된 주지사 선거자금 모금 행사.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는 아시안 정치계 인사 레버렛 윙이 이 행사를 주최했다

동부 매사추세츠 연소득 20만5천335달러까지 
7월 31일까지 매스하우징 모기지 록인해야 

매사추세츠 첫 주택 구매자에 2만5천 달러 무이자 지원

tel:+1-617-642-3156
mailto:won@bostonpremierrealty.com
tel:+1-781-438-6170
http://www.songkkimlaw.com
tel:+1-617-780-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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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stonkorea.com/news/%EC%A3%BC%EC%A7%80%EC%82%AC-%EB%B6%80%EB%A5%B8-%EC%A4%91%EA%B5%AD%EA%B3%84-%ED%9B%84%EC%9B%90%EB%A7%9D-%ED%95%9C%EC%9D%B8%EC%82%AC%ED%9A%8C-%EC%A0%95%EC%B9%98%EB%A0%A5-%EA%B3%B5%EB%B0%B1-%EB%93%9C%EB%9F%AC%EB%82%B4/
https://bostonkorea.com/news/ma-%EC%B2%AB-%EC%A3%BC%ED%83%9D-%EA%B5%AC%EB%A7%A4%EC%9E%90%EC%97%90-2%EB%A7%8C5%EC%B2%9C-%EB%8B%AC%EB%9F%AC-%EB%AC%B4%EC%9D%B4%EC%9E%90-%EC%A7%80%EC%9B%90%EC%A7%91/


2026년 5월 1일 금요일 종합2 The Boston Korea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2026년 30년째를 맞은 국제결혼

선교회 모금만찬이 쳄스포드에 위치

한 엘크스 클럽에서 4월 25일 개최됐

다. 국제선은 다문화 가정들이 미국 

사회에서 겪는 애환을 나누고 2세 성

장을 돕기 위해 만든 단체로, 30년을 

한결같이 매년 봄 모금만찬을 개최

하며 한인 사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

로 자리 잡고 있다.  

만찬을 통해 모은 기금은 세인트

루이스 소재 쉘터인 평화의 집 건축

과 국제선 2세들 지원에 사용된다. 

한인 2세들은 미국 사회에서 자라나

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국제선 자녀

들은 때로 더 많은 정체성 혼란을 겪

기에 단체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버트 캠벨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만찬은 다문화 선교회 이설아 

목사의 개회 기도, 조이박·최선희

씨의 국가제창 김 월시 전국 국제선 

회장과 허민선 보스톤 지부 회장의 

인사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주 감사(State Au-

ditor)를 맡고 있는 다이애나 디조글

리오가 게스트 스피커로 참석해 “

나는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이 아

니라 정부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다.  

디조글리오 감사는 자신의 불우했

던 어린시절을 공유했다. 그는 “저 

역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생존자

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아이와 제 어머니를 도와주지 않았

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정

폭력 피해 여성과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일은 엄청난 필요를 채우

는 일이다. 매사추세츠에서 집을 구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폭

력의 피해를 겪는 이들에게 이런 지

원은 매우 큰 선물”이라고 국제선 

활동을 격려했다. 감사는 국제선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랜랜드 한인교회 이길표 목사는 

격려사에서 “한 사람의 반복되는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

히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국제선이 

30년 동안 정기적으로 모이고, 예배

하고, 식사하고, 삶을 나누며 서로 격

려해 온 것은 이 공동체의 신실함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저는 삶에 

루틴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한다. 왜

냐하면 그 루틴은 그 사람의 핵심 가

치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국제선 

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했다.  

이 목사는 “신실한 삶은 우리를 

세우고, 사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며, 분명한 방향성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저하지 않게 한

다.”며 국제선 모임의 30년 역사를 

신실함, 사명을 인지하는 정체성, 분

명한 방향성 등 세가지 핵심 가치로 

정리했다.  

국제선 모임의 창립 초기 핵심 역

할을 해왔던 유영심 전회장은 애틀

란타에서 방문해 자신이 처음 시작

했을 때는 50대였다며 당시를 회고

했다.  

이어진 축하무대에서는 보스턴·

시코스트지회의 김인숙, 김다혜, 김

미나, 김명숙, 황선미, 유저예, 김수

진 씨가 참여한 난타와 부채춤 공연

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여한 린다 챔

피언 시민협회 회장은 서폭 지검장

에 출마했음을 밝히고 “내 사명은 

더 이상 어떤 시니어들도 사기를 당

하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

니어들을 위해 일하고 보호할 것임

을 밝혔다.  

3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약 

200여명에 가까운 한인들 및 미국인

들이 참여해 한국 음식과 음악 그리

고 푸짐한 경품행사를 즐겼다.  

<전체 기사 읽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울림…허익수 거문고 연주회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는 오는 5월 17일, <한국 전통음악 

시리즈>의 일환으로 허익수 거문

고 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보스턴 서쪽에 

위치한 서드베리(Sudbury, MA)

에서 일요일 오후에 하우스콘서

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4년에 

시작된 <한국 전통음악 시리즈>

는 편안하고 친밀한 분위기 속에

서 수준 높은 국악을 감상할 수 있

어 지역 사회와 커뮤니티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교수이

자 전통악기혁신연구소 소장으

로 재직 중인 허익수는 거문고 연

주자이자 작곡가, 연구자로서 한

국 전통음악의 현대적 확장을 이

끌고 있는 예술가이다. 그는 서울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여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경기시

나위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로 

활동하며 전통음악의 현대화를 

선도해왔다. 또한 다양한 신작 초

연과 국제 협업을 통해 거문고의 

표현 영역을 확장해왔으며, 2025

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거문고

산조 이수자로 선정되어 정통성

을 갖춘 연주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중광 <상령

산>, <다스름>, <태평가> 등의 독

주곡과 더불어, 장구 반주와 함께 

하는 <달무리>, <거문고 산조> 등

이 연주될 예정이다. 뉴욕과 뉴저

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통 관

악기 및 타악기 연주자 정우성이 

장구 반주를 맡아 함께 무대를 꾸

민다. 

주최 측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매진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했다.  

<공연 정보> 

권장 입장료: $20 

상세 내용: www.kcsboston.org 

<전체 기사 읽기>

30년째 맞은 국제선 모금 만찬 성황리에 열려 
주 디조글리오 감사  “국제선 활동 필수적”이라 격려  표창장 증정 

tel:+1-617-505-6771
tel:+1-929-600-4880
https://bostonkorea.com/news/30%EB%85%84%EC%A7%B8-%EB%A7%9E%EC%9D%80-%EA%B5%AD%EC%A0%9C%EC%84%A0-%EB%AA%A8%EA%B8%88-%EB%A7%8C%EC%B0%AC-%EC%84%B1%ED%99%A9%EB%A6%AC%EC%97%90-%EC%97%B4%EB%A0%A4/?spush=ZWRpdG9yQGJvc3RvbmtvcmVhLmNvbQ==
https://bostonkorea.com/news/%EC%A0%84%ED%86%B5%EA%B3%BC-%ED%98%84%EB%8C%80%EB%A5%BC-%EC%9E%87%EB%8A%94-%EC%9A%B8%EB%A6%BC%ED%97%88%EC%9D%B5%EC%88%98-%EA%B1%B0%EB%AC%B8%EA%B3%A0-%EC%97%B0%EC%A3%BC%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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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턴 지역에서 여름의 명물 

풍경으로 자리 잡은 '포치페스트

(Porchfest)'가 올여름 케임브리지에

서 두 번째로 열린다.  

보스턴글로브는 26일 케임브리지

가 지난해 첫 번째 행사를 성공적으

로 마친 데 이어, 올해는 훨씬 더 큰 

규모로 행사를 펼친다고 전했다. 

포치페스트는 도시 곳곳의 주택 

현관(porch) 앞이나 마당에서 동네 

주민과 음악가들이 무대를 꾸며 음

악을 들려주는 자생적(DIY) 음악 축

제다. 2011년 서머빌에서 시작된 이

후 매사추세츠와 뉴잉글랜드 전역의 

시와 타운으로 퍼져 나갔다. 5월부터 

9월 사이 몰든, 프로비던스, 데드 등 

수십 개 지역에서 포크밴드, 록그룹, 

블루그래스 연주자, 클래식 사중주

단이 한데 어우러진다. 

지난 15년 가까이 포치페스트가 

인근 도시들로 확산되는 동안 케임

브리지는 줄곧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지난해 여름 처음으로 자체 포

치페스트를 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

다. 행사를 주관한 케임브리지 예술

위원회 제이슨 윅스 사무총장은 보

스턴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케임브

리지의 늦은 합류가 인재나 DIY 정

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

다. 그는 케임브리지 카니발, 리버 아

츠 페스티벌, 헤드 오브 더 찰스 레가

타 같은 행사로 도시 일정이 이미 빼

곡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윅스 사무총장은 서머빌과 정면승

부를 벌일 생각도 없었다고 했다. 그

는 "서머빌은 거대한 존재다. 정말 

대단하다"며 "보스턴에서 열리는 7

월 4일 불꽃놀이를 우리가 따라 하려

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

했다. 서머빌 포치페스트에서는 지

난해 400개가 넘는 밴드가 공연했으

며, 늘어나는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시 당국은 이동식 화장실 수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힐 정

도다. 

케임브리지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

했다. 지난해 첫 행사에서는 캠브리

지포트(Cambridgeport) 동네의 일

부 주택과 센트럴 스퀘어(Central 

Square)의 일부 상점가 앞으로 공연 

장소를 한정했다. 그럼에도 25개 장

소에서 80개 이상의 음악단체가 공

연했다고 시 당국은 집계했다. 

WBUR 보도에 따르면 인구 약 11만 

8천 명의 케임브리지 시 전체로 행사

를 확대하기 전, 안전하고 효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첫해는 일부 지

역으로 제한한 것이다. 

올해 두 번째 행사는 7월 11일 토요

일과 12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열린

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캠브리지포

트와 인접한 리버사이드(Riverside), 

더 포트(The Port) 등 세 개 주거 지

역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12일에는 케임브리지의 대표적 상권

인 센트럴 스퀘어와 하버드 스퀘어

(Harvard Square)에서 상점·식당 

앞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시간은 양

일 모두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

며, 입장료는 없다. 메인 거점은 캠브

리지포트의 다나 파크(Dana Park) 

일대다. 

호스트(현관·마당을 무대로 제

공할 주민), 연주자, 자원봉사자 등

록은 5월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 등록과 자세한 정보는 케임브리지 

예술위원회와 캠브리지포트 홈페이

지(www.cambridgeport.org/porch-

f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장르

와 모든 연령이 환영된다. 

윅스 사무총장은 모든 일이 계획

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케임브리지 

포치페스트는 서머빌처럼 시 전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행사

는 서머빌 포치페스트(5월 9일 )보다 

두 달 늦게 열린다. 

지역 음악인들도 새 행사를 반기

고 있다. 지난해 케임브리지 포치페

스트에 참여했던 케임브리지 밴드 '

걸리  앤  더  팝스(Girly and the 

Pops)'의 보컬 니코 치리보가는 "보

통은 술집에서만 연주하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가 모이는 공개된 자리

에서 음악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다"며 "낯선 사람들의 다양한 

단면을 한자리에서 만날 기회는 흔

치 않다"고 말했다. 

서머빌  포치페스트(Somerville 

PorchFest) 2026 

올해는 몰리는 인파에 대비해 시 

당국이 이동식 화장실 수를 늘리고, 

소방·응급 차량 통행을 위해 일부 

도로에서는 공연을 제한하기로 했다

.  

주요 정보 

날짜: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시간: 낮 12시~오후 6시 

공연 규모: 약 500개 음악 공연 예

정 

운영 방식: 시 전역을 3개 구역으

로 나눠 2시간씩 순차 진행 

서부 구역(윌로우 애비뉴 서쪽): 

낮 12시~오후 2시 

중앙 구역(윌로우~센트럴 스트리

트 사이): 오후 2시~4시 

동부 구역(센트럴 스트리트 동쪽

): 오후 4시~6시 

참조: 

 somervilleartscouncil.org/porch-

fest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케임브리지 '포치페스트', 7월 11~12일 두 번째 행사
캠브리지포트·리버사이드·더 포트 등 3개 동네로 확대… 
5월 4일부터 등록 시작

tel:+1-781-322-4914
mailto:maldensmartdental@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C%97%AC%EB%A6%84%EC%9D%98-%EB%AA%85%EB%AC%BC-%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ED%8F%AC%EC%B9%98%ED%8E%98%EC%8A%A4%ED%8A%B8-7%EC%9B%94-1112%EC%9D%BC-%EB%91%90-%EB%B2%88%EC%A7%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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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바이오 업계가 수

년간의 기업공개(IPO) 가뭄을 끝내

고 활기를 되찾고 있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은 4월 28일

자 보도에서 이번 한 주 동안에만 매

사추세츠에 본사를 둔 바이오텍 3곳

이 IPO를 진행해 총 약 6억 달러를 

모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사추세츠에서 IPO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이 단 두 곳에 그

쳤던 것을 감안하면 극적인 반전이

다. 

미국 IPO 분석업체 르네상스 캐

피털에 따르면 이번 주 시포트 테라

퓨틱스   아발린  파마 (Avalyn 

Pharma), 헤맙 테라퓨틱스(Hemab 

Therapeutics)가 모두 상장 일정을 

잡았다. 각각 약 1천 180만 주씩 주당 

16~18달러에 매각해 약 2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이 목표다. 

2026년의 바이오텍 IPO 회복은 수

년간 이어진 어려운 경제 및 정치 환

경 끝에 나타난 것이라 기대를 모은

다. 그동안 투자자와 기업들은 주식 

상장 시장에서 발을 뺐다. 그러나 금

리가 소폭 떨어졌고, 인수합병 거래

가 늘어나고 있다. 바이오텍 업계 건

강 지표로 통하는 S&P 바이오텍 

ETF는 지난 6개월간 20% 상승했다. 

서머빌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신약 

개발사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신스

(틱커 GENB)의 마이크 낼리 최고

경영자(CEO)는 보스턴 비즈니스 저

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상

장을 미뤄 왔던 기업들이 정체를 지

나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

했다.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신스 

자신도 올해 초 IPO를 통해 4억 달러

를 모금했다. 그는 "지난해 3분기 말

까지만 해도 우리는 상장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다른 사모 자금 조달

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며 "그러나 일

부 주주와 잠재 주주들이 최근 바이

오텍 지수 반등과 M&A 물결을 거

론하며 공모 시장 진입을 권유했다"

고 말했다. 

낼리 CEO가 이끄는 제너레이트

는 지난해 자사의 천식 치료제를 후

기 임상 단계로 진입시켰는데, 경증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1상 임상을 진

행한 덕분에 2상 임상을 건너뛸 수 

있었다. 보스턴에 본사를 둔 악티스 

온콜로지(Aktis Oncology, 틱커

AKTS)도 IPO에서 약 3억 1천 80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번 회복 흐름의 정점은 매사추

세츠 월댐에 본사를 둔 비만 치료제 

개발사 카일레라 테라퓨틱스(틱커

KLRA)다. 카일레라는 4월 17일 

IPO에서 6억 2천 500만 달러를 모금

해 매사추세츠 바이오텍 사상 최대 

IPO 기록을 세웠다. 이는 2018년 모

더나(틱커MRNA)가 세운 6억 400

만 달러 기록을 깬 것이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카일레라

는 약 3천 900만 주를 주당 16달러에 

매각했으며, 이는 14~16달러로 제시

됐던 공모 가격대의 최상단이다. 공

모에는 두 자릿수 배수로 청약이 몰

린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첫날 카일

레라 주가는 63%가 급등해 26달러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약 31억 달러

로 평가받았다. 이번 IPO는 2021년 

사나  바이오테크놀로지(Sana 

Biotechnology)의 6억 7천 600만 달

러 IPO 이후 미국 바이오텍 사상 최

대 규모이기도 하다. 

카일레라가 노리는 시장은 2030년

까지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회사는 중국 장수 헹루이(Jiangsu 

Hengrui) 제약에서 라이선스한 자

산을 바탕으로 설립됐으며, 핵심 파

이프라인인 주사용·경구용 GLP-

1 계열 비만 치료제 '리부파타이드'

의 후기 임상에 IPO 자금 대부분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미 시장을 주도

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낼리 CEO는 2026년 IPO에 성공하

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후기 임상 자

산'을 꼽았다. 그는 "시장이 플랫폼 

회사나 전임상 단계 회사를 더 받아

들이는 쪽으로 옮겨 가기를 기다리

고 있지만, 지금까지 IPO에 성공한 

기업 대부분의 공통점은 임상 자산

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

다. 

업계 안팎에서는 IPO 빈도가 코

로나19 팬데믹 시기 부풀려졌던 거

품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

다고 분석한다. 낮은 금리와 과학 연

구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결합되며 

전임상 단계 기업들까지 줄줄이 상

장하던 시기가 있었다. 매사추세츠

에서만 2021년 한 해 25개 바이오텍

이 IPO에 성공했다. 이후 2023년에

는 단 3건, 2024년에는 6건, 2025년에

는 2건으로 곤두박질쳤다. 2025년 

IPO에 성공한 두 곳은 월댐의 시오

나 테라퓨틱스(2월 IPO로 1억 9천 

100만 달러 모금)와 중추신경계

(CNS) 신약 개발사 맵라이트 테라

퓨틱스(10월 IPO)였다. 

낼리 CEO는 2026년의 회복 흐름

을 두고 "여전히 회복의 초기 단계"

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의 갈등을 

비롯한 지정학적 및 경제적 불확실

성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매사추세츠 바이오텍 IPO 가뭄 끝?… 한 주에 3건, 6억 달러 모금
카일레라, 매사추세츠 사상 최대 IPO… 
비만 치료제로 모더나 기록 깨

켄달 스퀘어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혁신 센터(CIC). (사진=CIC 웹사이트 캡쳐)

https://youngdentistrypc.com
tel:+1-978-459-0594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tel:+1-978-303-7000
mailto:jkeum56@gmail.com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B%B0%94%EC%9D%B4%EC%98%A4%ED%85%8D-ipo-%EA%B0%80%EB%AD%84-%EB%81%9D-%ED%95%9C-%EC%A3%BC%EC%97%90-3%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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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또 케임브리지 바이오텍 사들여… 일주일 새 두 번째 인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

(Eli Lilly, 틱커: LLY)가 한 주 사이

에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바이오텍

을 인수했다. 

보스턴 비즈니스 저널은 4월 27일

자 보도에서 일라이 릴리가 케임브

리지와 뉴욕에 자리한 에이젝스 테

라퓨틱스(Ajax Therapeutics)를 최

대 23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

다고 전했다. 일주일 전인 20일에는 

도체스터에 본사를 둔 켈로니아 테

라퓨틱스(Kelonia Therapeutics)를 

최대 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에이젝스는 2019년 설립된 비상장 

바이오텍이다. 매사추세츠 케임브

리지와 뉴욕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

다. 회사의 출발점은 대나파버 암연

구소가 참여한 학술 컨소시엄이었다

. 골수섬유증이라는 희귀 혈액암의 

새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결성된 

이 컨소시엄에서 분사한 형태로 회

사가 탄생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에 광범위한 섬

유 흉터가 생겨 정상적인 혈액세포 

생산이 방해받는 만성 혈액암이다. 

에이젝스가 개발 중인 후보물질 

'AJ1-11095'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경구용 알약 형태로, 현재 1상 임상

시험(AJX-101) 단계에 있다. 기존 1

형 JAK2 억제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골수섬유증 환자가 대상이다. 

이 약물은 같은 표적(JAK2 단백질)

에 작용하지만 결합 방식이 달라, 기

존 약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환자

에게도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첫 임상 결과는 

올해 후반에 발표될 예정이다. 

마틴 보겔바움 에이젝스 공동창업

자 겸 최고경영자(CEO)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에이젝스의 창립 단

계부터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에이젝스는 2024년 5월 시리즈 C 라

운드에서 9천 500만 달러를 모집했으

며, 골드만삭스 얼터너티브스, 일라

이 릴리, 비보 캐피털, RA 캐피털 매

니지먼트 등이 참여했다. 그 전인 

2021년에는 4천만 달러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 인수는 선급금과 임상·규제 

단계 도달 시 추가 지급되는 마일스

톤 지급금을 합쳐 최대 23억 달러 규

모다. 일라이 릴리는 구체적인 금액 

분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

는 통상적인 계약 종결 조건과 반독

점 규제 승인을 거쳐야 마무리된다.  

이번 인수는 일라이 릴리가 일주

일 사이 보스턴 일대에서 진행한 두 

번째 혈액암 분야 거액 인수다. 지난 

20일 회사는 도체스터에 본사를 둔 

켈로니아 테라퓨틱스를 최대 7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켈로니

아는 다발성 골수종을 1회 투여로 치

료하는 카티(CAR-T) 세포 치료제

를 개발 중이며, 초기 임상에서 유망

한 결과를 보였다. 카티 치료제는 기

존에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채취해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 후 다시 환자

에게 주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

지만, 켈로니아의 접근법은 환자 몸 

안에서 직접 면역세포를 재프로그래

밍하는 일회성 유전자 치료법이다. 

업계 전문지 파이어스 바이오텍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의 인수합병 행

보는 거의 매주 단위로 이어지고 있

다. 보스턴글로브와 바이오파마 다

이브도 일라이 릴리가 차세대 항암

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디애나폴리스에 본사를 둔 일라

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

(Zepbound)'와 당뇨병 치료제 '문자

로(Mounjaro)'의 폭발적 성공으로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

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 동

력으로 항암제와 혈액암 치료제 분

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자금 시장 위축과 임상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

어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매사추

세츠에 본사를 둔 바이오텍 3곳이 동

시에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며 약 

6억 달러를 모금하는 등 IPO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동시에 대형 제약사

들의 지역 바이오텍 인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일라이 릴리가 일주일 사

이 매사추세츠에서 두 건, 합쳐 최대 

93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단행한 것

은 이러한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

다.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월댐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기업 다이나트레이

스(Dynatrace)의 주가가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Starboard 

Value)의 지분 확보 보도 이후 시

간외 거래에서 6%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가 28일 보도한 바에 따

르면, 스타보드는 다이나트레이스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가 인공지능

(AI) 전환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타보드가 

현재 다이나트레이스의 상위 5대 

주주에 포함됐으며, 최근 몇 달 동

안 다이나트레이스 경영진과 비공

개 접촉을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스타보드는 다이나트레이스 이사

회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둬야 한다는 내

용의 서한 초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보드와 다이나트레이스 측

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주가 상승은 단순한 실적 

기대보다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개

입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스타보드는 다이나트레

이스가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산업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고 보고 있으며,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으로 전해졌다. 

다이나트레이스 주가는 28일 정

규장에서 0.9% 상승 마감했으며, 

회사의 시장가치는 약 106억 달러

로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주가는 23% 하락했다. 이 같은 주

가 부진은 행동주의 투자자가 경영 

전략 변경이나 비용 구조 개선, 주

주환원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이나트레이스는 2014년 사모

펀드 토마 브라보가 컴퓨웨어

(Compuware)로부터 인수한 뒤, 

2019년 다시 상장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토마 브라보

는 현재 다이나트레이스 주주가 아

니다. 

스타보드는 기업 지분을 확보한 

뒤 경영진과 이사회에 전략 변경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

회사 중 하나다. 이번 다이나트레

이스 지분 확보도 회사가 AI 전환 

국면에서 성장 기회를 충분히 주가

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백혈병 치료제 개발사 에이젝스 23억 달러 인수,  
도체스터 켈로니아 70억 달러 인수에 이어 

AI 전환 활용 압박…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 열어둬야”

다이나트레이스 주가 급등,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지분 확보 보도

보스톤코리아 뉴스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보스톤의 핵심소식과 신문을 매주,  

당신의 이메일 함으로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집에서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tel:+1-617-543-8106
tel:+1-978-870-0508
tel:+1-508-523-5389
mailto:koreanschool.ne@gmail.com
https://www.ksneusa.org
https://bostonkorea.com/news/%EC%9D%BC%EB%9D%BC%EC%9D%B4-%EB%A6%B4%EB%A6%AC-%EB%98%90-%EC%BC%80%EC%9E%84%EB%B8%8C%EB%A6%AC%EC%A7%80-%EB%B0%94%EC%9D%B4%EC%98%A4%ED%85%8D-%EC%82%AC%EB%93%A4%EC%97%AC-%EC%9D%BC%EC%A3%BC%EC%9D%BC-%EC%83%88/?page=2&spush=ZWRpdG9yQGJvc3RvbmtvcmVhLmNvbQ==
https://bostonkorea.com/news/%EB%8B%A4%EC%9D%B4%EB%82%98%ED%8A%B8%EB%A0%88%EC%9D%B4%EC%8A%A4-%EC%A3%BC%EA%B0%80-%EA%B8%89%EB%93%B1-%ED%96%89%EB%8F%99%EC%A3%BC%EC%9D%98-%ED%88%AC%EC%9E%90%EC%9E%90-%EC%8A%A4%ED%83%80%EB%B3%B4%EB%93%9C-%EC%A7%80%EB%B6%84-%ED%99%95%EB%B3%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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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주일 미사 미사 Lord’’s s Day MassMass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Korean) 

  

평일 미사 평일 미사 WWeekekdaday y MaMassss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토요일(매달 첫째)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성당연락처 CoContantact ct UsUs 

45 Ash Street, Newton,  MA 02466 

(617)558-2711   office@BostonKoreanCatholic.org 

www.BostonKoreanCatholic.org 

독주택, 콘도, 2가구에서 4가구 주택 등이 대상

이 될 수 있다. 매스하우징 공식 안내는 신청자

가 소득 자격을 충족한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하

며, 매스하우징 모기지와 함께 다운페이먼트 지

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소득 기준은 해당 지역 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 AMI)의 135% 이하로 일부 지

역의 경우 연소득 20만5천335달러 미만 가구도 

매스하우징 모기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정부가 공개한 지역별 자격 소득 

한도는 보스턴 대도시권인 그레이터 보스턴 일

대의 경우 연 20만5천335달러다. 우스터 카운티

는 연 16만5천645달러, 버크셔 지역은 연 13만7

천565달러, 햄든 카운티는 연 12만9천870달러다

.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의 자격 한도가 20만5

천 달러를 넘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통상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일

반적으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맞벌이 가구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인 맞벌이 

부부 가운데 의료, IT, 학계, 교육, 공공기관 분

야에서 일하는 가구는 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필

요가 있다.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매사추세츠 주택

시장에서 다운페이먼트가 첫 주택 구매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높고 모

기지 금리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초기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 주택 구매를 미루는 가정이 많다

. 2만5천 달러 무이자 지원은 집값 자체를 낮추

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첫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매스하우징은 2023년 초 이후 19억 달러 이상

의 모기지 자금을 제공해 약 5천900가구의 주택 

구매를 도왔다. 같은 기간 4천757건의 다운페이

먼트 지원 대출을 제공했으며 매스하우징을 통

한 모기지 5건 중 4건이 다운페이먼트 지원과 함

께 이뤄졌다. 지난 18개월 동안 매스하우징을 

이용한 첫 주택 구매자 거의 전원이 다운페이먼

트 지원에 의존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와 함께 고려할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매스

하우징파트너십 (Massachusetts Housing 

Partnership, MHP)이 운영하는 원모기지

(ONE Mortgage)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낮은 

고정금리, 3% 다운페이먼트, 민간 모기지 보험

(PMI) 없는 구조, 자격 있는 구매자에 대한 재

정 지원을 제공한다. 

보스턴 거주자가 보스턴 안에서 집을 사는 경

우에는 원플러스 보스턴(ONE+Boston)도 검

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시에 거주

하면서 보스턴 안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매 교육 수강

과 소득 기준 충족 등이 필요하다. 

또한 힐리 행정부는 어포더블홈액트(Af-

fordable Homes Act)에 따라 신설된 매사추세

츠 주택 소유 세액공제(Massachusetts Home-

ownership Tax Credit) 제도도 추진하고 있다. 

매스하우징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2029년

까지 매년 최대 1천만 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

해 중간소득층을 위한 신규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기지 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매스하우

징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매스하

우징 승인 대출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

다. 매스하우징은 직접 모기지를 신청받는 기관

이 아니라, 승인된 은행·모기지 회사·크레딧

유니언 등 파트너 대출기관을 통해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첫 주택 구매자 교육도 중요하다. 매스하우징

은 승인된 주택 구매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

으며, 이 교육은 주택 구매 절차와 예산 설정, 신

용 관리, 클로징 비용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매스하우징 공식 안내도 주택 구매 교육 

수강을 신청 단계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번 무이자 지원은 신청 기간이 7월 31일까

지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판단

되는 한인 가정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1면에 이어서

매사추세츠 첫 주택 구매자에 2만5천 달러 
무이자 지원 보스턴 시내 잇따른 무장 강도… 사흘 새 은행 

두 곳·캔디샵까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시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강력 강

도 범죄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

월 28일 오전 락스베리(Roxbury)와 로슬

린데일(Roslindale)에서 무장 은행 강도 

사건 두 건이 두 시간 사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에는 사우스엔드

(South End)의 인기 사탕 가게에서 흉기

를 든 강도 사건이 추가로 일어났다.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28일 오전 10시 직후 락스베리 워

싱턴 스트리트의 샌탠더(Santander) 은

행 지점에서 일어났다. 두 명의 남성이 이 

지점을 털고 도보로 도주했다. 그로부터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정오 직전, 로슬

린데일 아메리칸 리전 하이웨이에 있는 

TD뱅크(TD Bank) 지점에서 두 번째 강

도 사건이 신고됐다. 두 명의 남성이 은행

에 들어와 총기로 위협하며 창구 직원에

게 돈을 요구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밖에서 

차량을 대기시킨 채 망을 봤다. 

경찰은 두 사건이 같은 일당의 소행으

로 보고 있다. 로슬린데일 TD뱅크 지점

은 락스베리 샌탠더 지점에서 차로 약 30

분 거리 남쪽에 위치한다. 용의자들은 두 

은행에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가져갔으며, 28일 오후 늦게까지

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락스베리 사건의 용의자들에 대해 경

찰은 다음과 같이 인상착의를 공개했다. 

한 명은 피부가 밝은 편이고 키 약 

170cm(5피트 7인치)이며, 연한 파란색 나

이키 테크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흰 글씨가 적힌 검정 챔피언 후드티 

차림이었다. 두 사람 모두 검정 바지에 검

정 안면 마스크, 그리고 파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해리슨 애비

뉴를 따라 오차드 파크 쪽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로슬린데일 TD뱅크 지

점에 들어온 두 남성은 락스베리 사건의 

용의자들과 비슷한 차림이었으며, 매사

추세츠 번호판 '4MXN78'을 단 파란색 도

요타 라브4 차량을 타고 아메리칸 리전 하

이웨이를 따라 커민스 하이웨이 방향으

로 도주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직후 사우스엔드 

클라렌든 스트리트 47번지 마들렌 캔디샵

(Madeleine's Candy Shop)에서 또 다른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보스턴글로

브 4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 용

의자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흉기를 들고 

가게 안에 들어와 계산대를 열라고 요구

하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석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목격자는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가 계

산대에서 정확하지 않은 액수의 현금을 

가져간 뒤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진술했

다. 보스턴 경찰의 존 보일 수사반장은 출

동한 경찰이 인근을 수색했지만 용의자

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다친 사

람은 없었으며 사건은 수사 중이다. 

마들렌 캔디샵은 2025년 2월 1일에 문을 

연 스웨덴식 사탕 전문점이다. 임상 연구

직을 그만두고 사탕 가게를 차린 29세 여

성 마들렌 브레이슨 대표가 운영하며, 클

라렌든 스트리트와 애플턴 스트리트 교

차로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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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발레, 시즌 마무리 무대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현아 기자 = 보

스턴 발레단(Boston Ballet)이 올 시즌의 대

미를 장식할 작품으로 마리우스 프티파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The Sleeping 

Beauty)’를 무대에 올린다.  

보스턴발레단의 대표적인 레포토리 중의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보스턴 시내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Citizens Opera House, 539 Wash-

ington St.)에서 모두 12회에 걸쳐 열린다.  

프티파의 안무에 영국 왕립 발레단의 거

장 프레더릭 애슈턴의 안무가 더해졌고, 표

트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보스턴 발레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연주한다. 무대 세

트와 의상은 에미상을 수상한 디자이너 데

이비드 워커가 디자인했다. 

미코 니시넨 예술감독은 보도자료에서 "

잠자는 숲속의 미녀만큼 클래식 발레 기법

의 모든 면을 담아낸 작품은 드물다"며 "까

다로운 안무와 차이콥스키의 빛나는 음악이 

우리 무용수들을 정밀함, 지구력, 우아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작품은 복잡함

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의 관객이 가장 친

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발레 중 하나"라며 "

오랜 발레 애호가뿐 아니라 처음 발레를 접

하는 관객 모두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야기는 오로라 공주의 세례식에서 시작

된다. 요정들이 어린 공주에게 축복을 선물

하기 위해 초청되지만, 사악한 요정 카라보

스는 초청받지 못한다. 분노한 카라보스는 

공주가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죽을 것

이라는 저주를 내린다. 라일락 요정이 그 저

주를 누그러뜨려 공주는 죽지 않고 백 년 동

안 잠들었다가 왕자의 입맞춤으로 깨어나게 

된다. 

 백 년 후 라일락 요정에 이끌려 성에 도착

한 데지레 왕자가 오로라 공주에게 입맞춤

하며 마법이 풀리고, 발레는 동화 속 인물들

이 모두 모이는 성대한 결혼식 장면으로 마

무리된다. 

작품의 역사 또한 깊다. 프티파와 차이콥

스키의 합작품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890

년 1월 1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

스키 극장(Mariinsky Theatre)에서 초연됐

다. 이 작품을 서구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마

린스키 극장의 전 무대감독이자 프티파의 

조수였던 니콜라이 세르게예프다. 그는 1918

년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망명하면서 약 20

여 편 발레 작품의 안무 노트를 가지고 떠났

고, 1921년 디아길레프의 발레 뤼스를 위해, 

그리고 1939년 니네트 드 발루아가 이끈 빅

웰스 발레단(후일 영국 왕립 발레단)을 위해 

이 작품을 다시 무대에 올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 2월 20일,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코벤트 가든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재개관 공연 작품으로 선택

돼 전후 영국 발레 부흥의 상징이 됐다. 1977

년 드 발루아가 작품을 부활시키며 데이비

드 워커에게 새 무대와 의상을 의뢰했고, 보

스턴 발레단은 1992년 이 무대와 의상을 사

들였다. 보스턴 발레단의 이 버전은 2005년 

처음 선보인 후 2009년, 2013년, 2017년, 2018

년, 2023년에 걸쳐 무대에 올랐다.  

마리우스 프티파(1818~1910)는 '클래식 발

레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거의 

60년 동안 마린스키 극장에서 무용수와 안무

가로 활동하며 호두까기 인형, 지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돈키호테, 라 바

야데르(La Bayadère), 코펠리아 등 오늘날 

모든 주요 발레단의 단골 레퍼토리를 안무

하거나 재구성했다. 그는 또 솔로 무용수의 

장식 역할에 그치던 군무(corps de ballet)를 

적극 활용했고, 클래식 파드되(pas de deux)

를 아다지오, 남녀 솔로 변주, 코다의 세 부

분 구조로 정형화했다. 그가 정립한 가장 뛰

어난 파드되 가운데 일부가 바로 이번 잠자

는 숲속의 미녀에 등장한다. 공연 시간은 약 

2시간 50분이며, 20분짜리 인터미션이 두 차

례 있다.  

티켓은 보스턴 발레단 공식 홈페이지

(bostonballet.org), 박스오피스 전화(617-

695-6955), 또는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 박

스오피스 현장 구매로 살 수 있다. 발레단은 

제3자 중개 사이트가 아닌 공식 경로를 통한 

구매를 권한다.  

티켓 구입 팁과 발레 관람 복장 규정 

군경할인: 보스턴 발레단의 티켓은 공식 

가격 구조 외에 군인 및 군인 가족, 소방관·

경찰·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등 응급요

원에게는 일부 일정과 좌석 구역에서 티켓 1

매당 30달러 할인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티

켓은 박스오피스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러시티켓: 매진되지 않은 공연에 한해 공

연 시작 2시간 전부터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

스 현장에서 일반 러시(rush) 티켓이 60달러

에 선착순 판매되기도 한다.  

저소득층 할인: EBT, WIC, 커넥터케어

(ConnectorCare) 카드 소지자는 매당 10달

러에 최대 4매까지 구매할 수 있는 저소득층 

할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복장 규정: 별도의 복장 규정은 없다. 보스

턴 발레단은 "오늘 밤은 당신의 시간이니, 자

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 줄 옷차림으로 공연

을 즐겨 달라"고 전했다. 

공연일정:  

Thursday, May 28 at 7:30 pm 

Friday, May 29 at 7:30 pm 

Saturday, May 30 at 1:30 and 7:30 pm 

Sunday, May 31 at 1:30 and 7:30 pm 

Wednesday, June 3 at 7:30 pm 

Thursday, June 4 at 7:30 pm 

Friday, June 5 at 7:30 pm 

Saturday, June 6 at 1:30 and 7:30 pm 

Sunday, June 7 at 1:30 pm 

<전체 기사 읽기>

시티즌스 오페라 하우스서 5월 28일 개막 6월 7일까지 12회 공연 
 차이콥스키 음악 라이브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남녀 주인공 채지영 및 제프리 사이로 수석무용수의 2024년 공연 모습(사진 = 보스턴발레)

tel:+1-857-600-6755
https://dependableusa.com
tel:+1-617-458-2733
tel:+1-201-667-9777
mailto:namjojin@gmail.com
http://www.bnhkgmc.org
https://bostonkorea.com/news/%EB%B3%B4%EC%8A%A4%ED%84%B4-%EB%B0%9C%EB%A0%88-%EC%8B%9C%EC%A6%8C-%EB%A7%88%EB%AC%B4%EB%A6%AC-%EB%AC%B4%EB%8C%80%EB%A1%9C-%EC%9E%A0%EC%9E%90%EB%8A%94-%EC%88%B2%EC%86%8D%EC%9D%98-%EB%AF%B8%EB%85%80/?page=3&spush=ZWRpdG9yQGJvc3RvbmtvcmVhLmNv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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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매사추세츠주 월댐(Waltham)

에 자리 잡은 브랜다이스대학교

(Brandeis University)가 대대적인 학

사 개편을 추진한 뒤 신입생 지원자가 

1년 만에 40% 늘었다. 미국 대학 입시 

시장이 위축되고 일부 중소 사립대학

들이 등록 감소와 재정 압박을 겪는 

가운데 나온 변화여서 매사추세츠 고

등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스턴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변화

의 중심에는 1970년 브랜다이스 졸업

생이자 현 총장인 아서 레빈이 있다. 

컬럼비아대 교원대학(Teachers Col-

lege) 총장과 우드로 윌슨 펠로우십 

재단 회장을 역임한 그는 미국 고등교

육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14권의 저서를 펴낸 레빈 총장은 

2024년 11월 1일 론 리보위츠 전 총장

이 갑작스럽게 사임한 뒤 ‘20개월 임

시 총장’으로 모교에 돌아왔다. 그러

나 이사회는 지난해 그에게 정식 총장

직을 제안했고, 레빈 총장은 자신이 

추진하려는 ‘브랜다이스 플랜

(Brandeis Plan)’ 실행에 필요한 2천

500만 달러를 이사회가 모금한다는 조

건으로 이를 수락했다. 이사회가 신속

히 모금에 동의하면서 그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연장됐다. 

‘브랜다이스 플랜’ 핵심은 대학 

교육을 졸업 후 진로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레빈 총장이 동료 

스콧 밴 펠트와 함께 펴낸 신간 ‘대

격변에서 행동으로(From Upheaval 

to Action)’는 미국 고등교육이 직

면한 위기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 전체 대학의 20%에서 25%

가 향후 몇 년 안에 문을 닫을 수 있으

며, 특히 작은 대학들이 즉각적인 압

박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가 

책에서 제시한 해법을 모교에서 직접 

실험하고 있는 셈이다. 

브랜다이스가 지난해 가을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학부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학업 어드바이저와 진

로 어드바이저를 각각 배정받는다. 졸

업생은 기존 학업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생이 실제로 익힌 직무 역량을 기록

한 ‘두 번째 성적증명서’도 받게 된

다. 이 두 번째 성적증명서는 마이크

로크레덴셜(microcredentials), 즉 직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역량별 

인증 체계와 연결된다. 

학교 조직도 4개 단과대학으로 재

편된다. 새 단과대학은 인문·문화대

학(School of Arts, Humanities and 

Culture), 경영·경제대학(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과학·공

학·기술대학(School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사회

과학·정책대학(School of Social 

Sciences and Social Policy)이다. 학

부 자유교양 교육과 기존 대학원·전

문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이론 학

습과 실무 적용을 한 구조 안에서 연

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브랜다이스는 또 새 진로·응용 자

유교양 센터(Center for Careers and 

Applied Liberal Arts)를 신설해 2026

년 가을 정식 출범시킨다. 이 센터는 

모든 학생에게 진로 상담을 제공하고

,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실험실 역할도 맡는다. 

마이크로크레덴셜 시범 프로그램

으로는 응용통계분석(Applied Sta-

tistical Analysis), 데이터 분석 기초

(Foundations of Data Analysis), 사

람 중심 연구·분석(Person-Cen-

tered Research and Analysis), 정책 

분석·이행 (Policy Analysis and 

Implementation), 음향·영상 미디어

(Sound and Video Media) 등 5개 과

정이 먼저 제공된다. 등록 시작 5일 만

에 130명이 신청해 학교 측은 “놀라

운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 개편안은 지난해 봄 교수회 표결

에서 거의 90%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

다. 미국 대학에서는 주요 학사 개편

이 교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

우가 적지 않은데, 90%에 가까운 찬성

률은 이례적이다. 학교는 2025년 7월 4

개 단과대학 학장을 임명하고 본격적

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으며, 2026년 가

을 입학하는 2030학번부터 새 체계가 

전면 적용된다. 

레빈 총장은 보스턴글로브와의 인

터뷰에서 “부모들은 정말로 자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까 걱정한다. 우리

는 일자리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일자

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등교육 

기관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

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아

야 할 시기”라며 “나는 무언가 고치

는 일을 사랑한다. 손재주는 별로 없

지만 대학을 고치는 일은 못하지 않는

다”고 말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입시 시장에서 일

단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립대학 입학 지원자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 브랜다이스의 

가을 학기 신입생 지원자는 1년 만에 

40% 급증했다. 새 학사 체계는 올해 

가을부터 본격 시행된다. 

레빈 총장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ASU+GSV 정상회의’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로벌 실

리콘밸리와 애리조나주립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교육과 직무

능력 분야의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을 

매년 선정한다. 

브랜다이스는 1948년 매사추세츠 

월댐에 설립된 4년제 사립 종합대학

으로, 한인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인

지도 있는 사립대학 중 하나로 꼽혀왔

다. 학생 1인당 교수 비율이 낮고 자유

교양 중심 교육과 연구 대학의 성격을 

결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학 전반의 등록 위기 속

에서 브랜다이스 역시 재정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을 둘러싼 평가를 받아왔

다.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

는 한인 학부모라면, 매사추세츠 안에

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한국계 

학생도 꾸준히 진학해 온 브랜다이스

의 변화를 눈여겨볼 만하다.  

브랜다이스대 지원자 40% 급증… 레빈 총장의 '대학 재설계' 효과?
4개 단과대학 개편, 성적증명서와 마이크로크레덴셜도입 
이사회 2천500만 달러 지원으로 변신 시도  

<전체 기사 읽기>

https://bostonkorea.com/news/%EB%A0%88%EB%B9%88-%EC%B4%9D%EC%9E%A5%EC%9D%98-%EB%8C%80%ED%95%99-%EC%9E%AC%EC%84%A4%EA%B3%84-%ED%9B%84-%EB%B8%8C%EB%9E%9C%EB%8B%A4%EC%9D%B4%EC%8A%A4%EB%8C%80-%EC%A7%80%EC%9B%90%EC%9E%90-40/?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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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챔피언 서명지 3천여명분 모아 제출…3파전 가능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폭 카운티 지검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한국계 2세 린다 챔

피언 시민협회장이 28일 약 3천여 

후보 추천 서명을 모아 제출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챔피언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서폭 지검장 민주

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매사추세츠 선거 규정에 따르면 

지검장 후보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1천 명의 유효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주 선거관리 당국

은 지검장 후보의 필요 서명수를 1

천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명

제출 마감은 4월 28일 오후 5시였

다. 다만 최종 후보의 확정은 제출

된 서명이 지역 선거관리 당국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린다 챔피언은 서명지 마감을 

불과 20여일을 앞둔 지난 6일 서명

지를 주무부에서 발급받았으며1

차 관문인 1천명 서명 모으기에 나

섰다. 챔피언에 따르면 지난 25일 

토요일까지 확보된 서명은 700여

명으로 약 300여 서명이 부족한 상

태였다. 그러나 마감일인 28일 화

요일까지 3일만에 무려 2천 300여 

서명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3천여 

서명을 제출했다.  

이는 짧은 기간안에 이뤄낸 상

당한 성과다. 보스톤코리아는 보

스턴글로브를 인용, 6일 챔피언이 

후보추천 서명지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직 케빈 헤이든 

지검장은 약 3만 5천여달러를 보유

했으나 챔피언은 선거자금계좌에 

전혀 돈이 없은 상태였다.  

한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린다 

챔피언을 위해 2만 5천여 달러를 

모금했다고 양미아 시민협회장은 

알렸다. 린다 챔피언에 따르면 현

재까지 모금액은 약 3만5천여 달러 

수준이다. 주 선거·정치자금국

(Office of Campaign and Political 

Finance, OCPF)의 최근 공개 자

료에 따르면 29일 현재 총 입금액

은 3만4,114달러로 챔피언이 밝힌 

모금 규모와 대체로 일치한다.  

챔피언의 서명 제출로 서폭 지

검장 선거구도는 3자 대결 가능성

이 높아졌다. 현직 케빈 헤이든 지

검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으며 전 

서폭 지검장이자 보스턴 연방 지

검장이었던 레이첼 롤린스도 출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챔피언의 이번 서명 제출은 한

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

긴다. 불과 20여 일 만에 3천여 장

의 서명을 모았다는 것은, 서명확

보에 팔을 걷어붙인 한인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다. 또한 

챔피언 선거본부의 입장에서도 위

기 상황에서 대응할 기본 조직력

이 형성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서명 확보는 이제 시작

에 불과하다.  후보 등록의 첫 관문

을 넘었지만 본격적인 선거전에서

는 지속적인 후원, 자원봉사, 유권

자 접촉, 언론 대응, 조직 운영이 충

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이번 서명제출에서 보여준 

한인사회의 노력은 충분히 정치과

정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잠

재력을 확인한 고무적인 사례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마감 직전 3일만에 2천 300여 서명 추가 확보 저력

주지사 부른 중국계 후원망, 한인사회 정치력 공백 드러내
서 참석자들에게 11월 선거에서 투표하고, 주

변에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행사 말미에 주최자인 레버렛 윙은 힐리 주

지사가 “매우 자금력이 큰 상대들”과 맞서고 

있다며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후원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2026년 힐리 캠페

인에 최대 1천 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이

미 그 한도까지 기부한 사람들은 매사추세츠 

민주당 주 위원회에 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

다. 

한인사회에 입장에서도 이번 행사는 많은 시

사점을 던져주었다. 가장 최근 서폭 지검장에 

출마한 린다 챔피언을 위한 모금을 제외하고 

한인사회가 주요 정치인들을 위한 기금모금행

사를 했던 것이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미셸 우 시장을 위한 선

거자금 모금행사는 팬데믹 이후 자취를 감췄다

. 올해 들어 댄 고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

했으나 그를 위한 선거자금 모금행사조차 열리

지 않았다. 지난 2018년 출마 당시에는 남궁연 

전 재관위원장 자택에서 기금모금행사를 개최

한 것이 한인사회가 단체로 선거기금모금 행사

를 가졌던 마지막 사례였다.  

한인사회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게 많다

.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출범했던 시민협회가 

비영리단체로 전환하며 더 이상 공식적인 정치

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 같은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다. 한동안 한인사회의 주축이

었던 세탁협회의 퇴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

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 한인

사회에 뜻을 모으던 주축들은 이미 은퇴시기에

서도 한참을 지난 시점이 있고, 상당수는 타지

역으로 이주했다.  

한인회의 활동의 축소도 그 한 축을 담당한

다. 실제적으로 한인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과학 기술 계의 인사들의 모임인 과기협도 한

인사회에 발걸음이 뜸한지 오래다.  

이처럼 기존 한인사회의 조직이 위축되면서 

가장 먼저 약해진 것은 한인사회의 정치 근육

이다. 과거 웰드 주지사, 미트 롬니 주지사, 드

벌 패트릭 주지사 등을 위한 선거모금행사를 

주최하면 단련됐던 근육은 말랑말랑해진 상태

다.  

미국 정치에서 선거기금모금 행사는 단순히 

돈을 걷는 자리가 아니다. 후보와 커뮤니티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이다. 커뮤니티가 

“우리는 표도 있고 후원자금도 있으며 조직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무대다. 정치인은 초

청장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 누가 

모이는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그 커뮤니티

가 선거 때 실제로 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

고 결정한다.  

노련한 레버렛 윙 주최의 이번 행사는 그런 

점에서 교과서에 가까웠다. 행사장은 주청사에

서 가까웠고, 주지사가 업무를 마치고 바로 참

석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했다. 주지사는 짧

은 시간 안에 인사, 사진 촬영, 연설을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행사 말미에

는 후원 요청도 분명하게 이뤄졌다.  

한인사회가 약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인들은 개인적으로 성공했고, 전문직과 비즈

니스, 학계, 과학기술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

고 있다. 이들 개인의 힘은 커뮤니티 정치적 역

량으로 묶어내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 후보를 

초청하고 후원자를 모으고, 정책 요구를 전달

하고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적 장치가 

부족하다. 인구는 늘었지만 한인사회의 정치적 

역향력이 결코 성장하지 못한 이유다.  

한인사회가 지금까지 주지사급 정치인을 초

청한 본격적인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열지 못

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돈과 사

람은 흩어져 있으며, 이를 묶는 정치적 리더십

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원로 인사들이 담

당하던 연결 역할은 점차 사라졌다. 그러나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의 정치 네트워크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이번 힐리 주지사 기금모금 행사는 그런 점

에서 한인사회에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중국

계 아시안 후원자들은 주지사를 부르는 행사를 

만들었다. 한인 인사들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크다. 

한쪽은 행사를 주최했고, 다른 한쪽은 참석했

다. 정치권에서 주최자와 참석자의 무게는 다

르다. 

힐리 주지사 캠프는 이미 막대한 선거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힐리-드리스콜 재선팀은 2026

년 1분기에만 230만 달러 이상을 모았고, 힐리 

후보위원회 단독으로도 3월 말 현재 533만 달러

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 힐리 캠프가 아시안계 후원자들을 상대로 

별도의 기금모금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 선거자금 모금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정

치적 조직력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중국계는 주지사를 불렀다. 한인사회는 이제 

우리가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야 한다. 우

리에게 없는 것이 조직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

해도의 결핍인지 솔직하게 자문해 볼 순간이다

. 주지사뿐만 아니다. 한인사회에는 댄 고도 있

고 린다 챔피언도 있다. 정치의 계절에서 기회

는 자주 오지 않는다. 

▶▶1면에 이어서

28일 소수의 펀드레이징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라 힐리 주지사

25일 국제선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는 린다 챔피언 변호사

https://bostonkorea.com/news/%EC%A3%BC%EC%A7%80%EC%82%AC-%EB%B6%80%EB%A5%B8-%EC%A4%91%EA%B5%AD%EA%B3%84-%ED%9B%84%EC%9B%90%EB%A7%9D-%ED%95%9C%EC%9D%B8%EC%82%AC%ED%9A%8C-%EC%A0%95%EC%B9%98%EB%A0%A5-%EA%B3%B5%EB%B0%B1-%EB%93%9C%EB%9F%AC%EB%82%B4/?spush=ZWRpdG9yQGJvc3RvbmtvcmVhLmNvbQ==
https://bostonkorea.com/news/%EB%A6%B0%EB%8B%A4-%EC%B1%94%ED%94%BC%EC%96%B8-%EC%84%9C%EB%AA%85%EC%A7%80-3%EC%B2%9C%EC%97%AC%EB%AA%85%EB%B6%84-%EB%AA%A8%EC%95%84-%EC%A0%9C%EC%B6%9C3%ED%8C%8C%EC%A0%84-%EA%B0%80%EB%8A%A5%EC%84%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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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보스턴이 생명과학의 수도라면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의 수도로 불린다. 오픈AI와 앤트

로픽 같은 대표 AI 기업이 자리 잡고 

있고,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AI 

유니콘 기업도 수십 곳에 이른다. 그러

나 정작 샌프란시스코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샌프란시스코

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부를 창출한 

AI 산업의 중심지이면서도, 도시 전체

로 보면 경제 회복이 더디고 고용·부

동산·재정 측면에서 구조적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겉으로 보이는 AI 붐의 가장 강한 

신호는 고급 주택 시장이다. 금문교 인

근의 부촌인 퍼시픽 하이츠에서는 600

만 달러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나온 주

택이 최근 800만 달러에 팔렸다. 바다 

전망을 갖춘 언덕 위 주택은 5,600만 달

러에 거래됐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

맨션 부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고급 

주택 가격 상승이 반드시 AI 부자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미국 주

식시장의 상승과 전반적으로 강한 고

소득층 자산 시장이 함께 작용한 결과

라는 것이다. 실제로 햄프턴스나 애스

펀 같은 미국 내 다른 초고가 주택 지

역도 비슷하거나 더 강한 상승세를 보

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전체 주택 시장은 

오히려 약세다. 최근 미국 도시 중 가

장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곳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샌프

란시스코 평균 주택 가격은 2022년 정

점보다 15% 낮다. 같은 기간 미국 전체 

주택 가격 하락폭은 4% 수준이다. 실

질 임대료도 하락했다. 

특히 금융지구 인근 사우스오브마

켓(SoMa) 지역은 더 심각하다. 이 지

역의 실질 주택 가격은 2022년보다 거

의 40% 낮아졌고, 여전히 하락세를 보

이고 있다. 거리에는 약물 중독자와 마

약 거래상이 눈에 띄고, 완공 또는 입

주가 지연된 아파트 건물들도 남아 있

다. 

주택 시장의 약세는 더 넓은 도시 경

제 문제를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는 

보수 매체가 묘사하는 것처럼 완전한 

붕괴 상태는 아니지만, 경제 지표는 예

상보다 약하다. AI 산업의 급성장은 

오히려 기존 산업에는 위협으로 작용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AI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

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미 팬데믹 기간 과잉 채용을 했던 

테크기업들은 대규모 감원을 단행해 

왔다. 비용 절감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를 떠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샌프란시

스코 지역의 ‘컴퓨터 시스템 설계’ 

분야 고용은 2022년 정점보다 13% 감

소했다. 이베이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의 약 35%는 

여전히 비어 있다. 도심 유동인구는 코

로나19 팬데믹 직전보다 약 3분의 1 낮

다. 관광업은 나쁘지 않지만, 호텔 점

유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지지 않았다.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기업 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6억4,3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월 초에는 100명 이상

의 시 공무원을 해고했다. 그러나 이코

노미스트는 각종 감독관, 위원회, 비영

리단체 등이 도시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기업과 주민에게 높은 비

용을 부과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

다고 지적했다. 

중산층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대도시권의 노

동력은 1% 줄었다. AI 혁명이 앞으로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낸다면 도

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계속 샌프란시스코에 머물 것

인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11월 초고

액 자산가에게 일회성 순자산세를 부

과하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안이 통과되면 억만장자들은 

순자산의 5%를 한 차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조치가 통

과될 경우 부유층의 캘리포니아 이탈

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샌프란시스코의 재정 문제도 커질 

수 있다. 도심 유동인구 감소는 세일즈

텍스 수입을 줄이고, 약한 주택 시장은 

재산세 수입을 압박한다. 2024년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최

고 신용등급인 AAA를 박탈했다. 지

난해 10월에는 신용 평가사 피치가 샌

프란시스코의 “지속적으로 큰 예산 

격차”를 경고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AI 산업의 심

장부지만, 도시 경제 전체가 그 심장 

박동을 함께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AI 기업의 가치와 억만장자의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도심 공실, 중산

층 이탈, 기술 고용 감소, 재정 적자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의 현실이다. AI 

수도의 미래는 맑기보다, 샌프란시스

코 특유의 안개처럼 여전히 흐릿하다. 

editor@bostonkorea.com

AI 수도 샌프란시스코의 그늘, 정작 도시 경제는 침체
  이코노미스트, 오픈AI·앤트로픽 품은 세계 AI 중심지 
  고급 주택가는 뜨겁지만 도심·고용·세수는 부진 
“AI 붐이 도시 전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아” 

<전체 기사 읽기>

https://mass.gov/youthgambling
https://www.snuaane.org
https://bostonkorea.com/news/ai-%EC%88%98%EB%8F%84-%EC%83%8C%ED%94%84%EB%9E%80%EC%8B%9C%EC%8A%A4%EC%BD%94%EC%9D%98-%EA%B7%B8%EB%8A%98-%EC%A0%95%EC%9E%91-%EB%8F%84%EC%8B%9C-%EA%B2%BD%EC%A0%9C%EB%8A%94-%EC%B9%A8%EC%B2%B4/?spush=ZWRpdG9yQGJvc3RvbmtvcmVhLmNv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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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부인이 최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

찬 행사에 입고 온 의상을 두고 온라

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가디언과 뉴욕포스트 등 외신

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의 부인 제

니퍼 로셰는 지난 25일 백악관이 워

싱턴DC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출입

기자단 만찬 행사에 남편과 함께 참

석했다. 

로셰는 몸에 붙는 분홍색의 화려

한 원피스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이 

의상은 중국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인 쉬인(SHEIN)의 제품으로 알려

졌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 제품은 현재 

쉬인 온라인몰에서는 42달러(약 6만

2천원)에,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

거래) 플랫폼 테무에서는 그 절반 정

도 되는 가격에 시판되고 있다. 

평소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을 노

골적으로 표출해온 헤그세스 장관의 

배우자가 중국 제품 보이는 의상을 

입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정치·패션 인플루언서들 사

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패션 인플루언서 엘라 데비가 소

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

헤그세스의 아내가 테무에서 산 드

레스를 입고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참석했다(농담이 아니다)"고 쓴 게시

물은 600만회 이상 읽혔다. 

온라인 패션지 다이어트 프라다도 

SNS에서 "헤그세스의 부인이 자기 

정파의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와 다

르게 외국의 패스트패션 제품을 입

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로셰가 값비싼 명품도 아

니고 중저가의 대중적인 브랜드를 

택한 게 왜 문제냐는 반론도 많았다. 

특히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의 유명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로

셰를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그는 SNS에서 "그녀는 정말 멋져 

보인다. 좌파들은 부자들을 물어뜯

는 것 아니었나? 이제 딱 한 번 입을 1

만달러짜리 드레스를 사 입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려고?"라고 비꼬았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방송사인 폭

스뉴스 총괄 프로듀서 출신인 제니

퍼 로셰는 이혼 이력이 두 차례 있는 

헤그세스 장관의 세 번째 아내다. 

로셰는 폭스뉴스의 주말 진행자였

던 헤그세스 장관과 혼외관계로 임

신한 뒤 딸을 낳았고, 두 사람은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19년에 결혼했

다. 

yonglae@yna.co.kr

미 국방장관 부인 입은 드레스가 중국산?…온라인서 갑론을박

백악관 기자단 만찬행사 참석한 미 국방장관 부부

헤그세스 부인, 42달러짜리 중국산 추정 드레스 입고 기자단 만찬 참석

"사진 한 장 넣었을 뿐인데"…챗GPT 
이미지 2.0 흥행 조짐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

나 특파원 =  오픈AI의 이미지 생

성 모델인 챗GPT 이미지 2.0이 

출시돼 첫 주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는 지난 26일 기준 챗

GPT 이미지 2.0 일일활성이용자

(DAU) 수가 전주 대비 60% 이

상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신규 이용자 유입은 

130% 이상 급증했다. 

챗GPT 이미지 2.0은 사용자 지

시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이미지 

내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구현하

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 

특히 한글·일본어·중국어 

등 비라틴 계열 언어의 텍스트 렌

더링 정확도가 개선되면서 기존 

이미지 생성 AI에서 지적돼온 '

글자 깨짐' 문제가 크게 줄었다. 

오픈AI는 또 최근 24시간 기준 

한국 이용자들의 이미지 사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기존 사진을 기반을 

스타일과 콘셉트를 바꾸는 변환

용 활용이 주를 이뤘다. 

가장 많이 사용된 프롬프트로

는 "이 사진을 고급 패션 스튜디

오 화보처럼 바꿔줘. 피부 톤이 

잘 살아나게 배경도 어울리게 바

꿔줘"가 꼽혔다. 

이어 "이 사진을 요즘 유행하

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줘

", "사진 속 인물을 귀여운 미니미 

캐릭터처럼 만들어줘", "이 사진

을 활용해서 짧은 코믹 스트립을 

만들어줘" 등도 자주 사용된 것

으로 나타났다. 

가브리엘 고 오픈AI 챗GPT 

이미지 2.0 리드 리서처는 "한국

을 포함한 아시아이용자들이 매

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

로 빠르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인

상적"이라며 "가장 흥미로운 아

이디어는 종종 우리가 아니라 사

용자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c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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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국토안보부가 76일간 

이어진 셧다운(일부 기능정지)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미 연방하원은 30일(현지시간) 국

토안보부에 대한 오는 9월 30일까지

의 임시예산안(CR)을 가결했다. 의

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뤄졌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앞

서 연방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다시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문구 조정

을 거친 뒤 백악관으로 이송된다. 

앞서 상원은 3월 27일 비쟁점 대상

인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

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

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이 쟁점이 됐던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세관국경보호국(CBP) 산

하 국경순찰대의 예산까지 모두 포

함돼야 한다면서 반대해 이 예산안

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

은 여전히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트럼

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들 기관은 

별도로 지원하는 '우회로'를 택하면

서 예산안 처리에 동의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를 무력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

기가 끝날 때까지 두 기관에 700억달

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별도 예산

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산안 통과는 상원 전체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해 현재 53석인 공

화당 단독으로는 어렵지만, 예산조

정 절차를 활용하면 과반만 확보해

도 통과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

장은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 

단속과 국경의 두 핵심 기관이 완전

히 자금 지원을 받도록 반드시 보장

해야 하고, 공화당이 그것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 국토안

보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

된다. 그는 예산조정 절차를 거친 

ICE 및 국경순찰대 예산안의 경우 6

월 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국토안보부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

에서 시민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

격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경 이

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촉발

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난 2

월 14일 셧다운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2

일까지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43일

간 중단되는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

운이 있었는데, 국토안보부는 비록 

개별 부처 차원이지만 이 기록을 갈

아치운 셈이 됐다. 

셧다운 장기화로 급여를 받지 못

한 TSA 직원들의 공백 탓에 전국 공

항에서 '보안 검색 대란'이 빚어졌고, 

크리스티 놈 전 국토안보부 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료 중 

처음 경질되기도 했다. 

zheng@yna.co.kr 

美국토안보부 '두달반 셧다운' 종료 수순…예산안 의회 통과

미 연방의회 의사당

트럼프, 의회서 넘어오는대로 서명할듯…ICE에는 별도 자금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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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경찰,  ICE와 협력 중… "주 차원 제한 강화" 목소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법 집행 기관과 연

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의 협

력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가 4월 27일 

공개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지역 

경찰과 ICE 사이에 적지 않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

왔다.  

보스턴 소재 청소년사법시민단체

(Citizens for Juvenile Justice)가 발

표한 이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전역

의 법 집행 기관에 90건이 넘는 정보

공개 청구를 보내, 각 기관이 ICE와 

어떤 정책을 운영하고 어떻게 소통

하는지를 수집한 결과를 담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보

고서를 작성한 단체는 지역 및 주(州

) 공무원이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범

위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의 신

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또 자동차 번

호판 인식 장치(license plate read-

ers), 안면인식 기술, 경찰 정보 데이

터베이스 등 이민 단속에 활용돼 온 

감시 도구에 대한 추가 규제도 요구

했다. 

청소년사법시민단체의 조슈아 댄

코프 디렉터는 보스턴글로브와의 인

터뷰에서 "우리는 블루스테이트이

지만, 그것이 우리 정책과 관행이 경

찰의 협조를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

다"라며 "우리는 우리가 표방하는 가

치를 실제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의 여

러 카운티 보안관실(Sheriff)은 자신

들이 구금하고 있는 사람들의 법정 

출석 일정과 보석 결정 정보를 정기

적으로 ICE와 공유해 왔다. 이에 따

라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이민 단

속 체포가 상당수 발생했다. 또 누구

든 체포돼 지문이 채취되면 그 정보

가 자동으로 연방수사국(FBI) 데이

터베이스에 갱신되는데, ICE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다. 

보고서는 경범죄나 청소년 체포도 

마찬가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단절시키며 우리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

서 지역 법 집행과 연방 단속 기구 사

이에 분명한 차단막이 시급히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에는 이미 일정한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 보스턴은 2014년 

처음 통과된 '트러스트액트(Trust 

Act)'는 보스턴시 경찰이 연방 민사 

이민 구금 요청만으로 합법적 석방 

시한 이후 이민자를 추가 구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다만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매, 아동 착취, 사이버 

범죄 등 중대 범죄와 연관된 경우에

는 협력이 가능하다. 보스턴 시의회

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

작을 앞둔 2024년 12월 만장일치로 

이 법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미국 법

무부는 이 같은 보스턴의 '이민자 보

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이 연

방 이민 집행을 방해한다며 보스턴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차원에서는 2017년 매사추세츠 

대법원의 '룬 판결'에 따라 ICE가 형

사 사건에 대한 사법 영장을 제시하

지 않는 한, 지역 경찰이 이민 당국을 

대신해 사람을 구금할 수 없다. 강제

추방 명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민 

집행은 형사가 아닌 민사 성격이다. 

댄고프 디렉터는 주 의회가 이 문

제를 법으로 직접 다뤄야 하며, 현재 

논의 중인 프로텍트(PROTECT )법

안이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하원은 지난 3월 25일 

프로텍트 법안을 134 대 21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법원 안에서의 무영장 민사 

이민 체포 금지. 판사·치안판사가 

발부한 사법 영장이 없는 한, ICE가 

매사추세츠 주 법원에서 민사 사유

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한다. 둘

째, 이민 신분 질문 제한. 지역·주 

경찰은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된 '구

체적이고 사건별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사람들의 이민 신분이나 시

민권 여부를 묻지 못한다. 피해자나 

목격자에게도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다. 셋째, ICE와의 정보 공유 제한

. 지역·주 경찰은 매사추세츠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의 석방 정보 등 신

상 정보를 ICE에 먼저 연락해 공유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신규 287 협약 

금지. 287 협약은 지역 보안관 등이 

ICE를 대신해 이민 집행에 협력하

도록 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새로

운 협약 체결을 제한한다. 다섯째, I-

9 고용 검증 사전 통보 의무화. 사용

자는 ICE로부터 I-9 고용 자격 검증 

양식 검사 통보를 받으면 직원에게 

48시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매사추세츠 재판부에 따르면 2025

년 한 해 매사추세츠 주법원 안에서 

발생한 ICE 체포는 최소 614건으로, 

2024년 282건의 두 배가 넘었다. 2026

년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에만 

137건이 추가로 기록됐다. 

법안은 현재 매사추세츠 상원으로 

넘어가 있으며, 상원 다수당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추가 조항을 더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댄코프 국

장은 "ICE는 헌법에 어긋나는 방식

으로, 정상적 치안 활동의 범주를 벗

어나 활동하고 있다"며 "주  차원에

서 안전장치를 세울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매사추세츠 

민주당 다수 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

부의 공격적 단속 전술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

다. 이에 의회는 이민이 본질적으로 

연방 정부 관할 영역이라 주(州)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

장도 함께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해야 하는 조치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원, 경찰, 보

안관실, 감시기술, 데이터베이스 공

유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으면 

매사추세츠의 이민자 보호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프로텍트법안 하원 통과 후 상원 처리 주목  
작년 법원 내 ICE 체포 614건, 전년의 두 배 

팬데믹 때 비싸게 산 차, 미국 소비자 '부채 함정'으로 돌아왔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치솟은 

자동차 가격이 이제 미국 소비자

들에게 부채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당시 공급 부족 속에 비싼 가

격으로 차량을 산 소비자들이 새 

차로 갈아타려 할 때, 기존 차량 가

치보다 남은 대출금이 더 큰 이른

바 ‘네거티브 에퀴티’ 상황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존 차량을 팔고 새 차

를 사려는 소비자 가운데 약 30%

가 차량 가치보다 대출 잔액이 더 

많은 상태였다. 자동차 구매 정보

업체 에드먼즈(Edmunds)에 따르

면 이들이 떠안은 평균 초과 대출

액은 약 7,200달러로, 5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오하이오주 북동부의 한 메르세

데스-벤츠 딜러는 최근 포드 F-

150 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을 메

르세데스 GLE 쿠페로 바꾸려던 

고객 사례를 전했다. 이 고객은 픽

업트럭 대출금으로 약 8만7천 달

러를 아직 갚아야 했지만, 차량 가

치는 약 4만7천 달러에 그쳤다. 단

순 계산으로 약 4만 달러가 물린 셈

이다. 

문제는 이런 부채가 새 차 대출

로 다시 넘어간다는 점이다. 기존 

차량의 손실분을 새 차 대출에 얹

으면, 소비자는 더 큰 원금과 더 긴 

상환 기간을 떠안게 된다. 에드먼

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차 평균 

대출 기간은 70개월에 달했다. 일

부 소비자들은 월 납입금을 낮추

기 위해 84개월, 즉 7년짜리 대출까

지 선택하고 있다. 

특히 네거티브 에퀴티를 안고 

신차를 산 소비자들은 올해 1분기 

평균 약 5만6천 달러를 대출로 조

달했다. 이는 일반 신차 구매자보

다 약 1만2천 달러 많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월 납입액은 932달러

로, 관련 통계상 최고 수준을 기록

했다. 

이 같은 현상의 출발점은 팬데

믹 시기 반도체 부족 사태였다. 당

시 신차 공급이 급감하면서 딜러 

재고가 줄었고, 차량 가격은 급등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동 수단

이 필요하거나 가처분 소득이 늘

어난 상황에서 웃돈을 주고 차를 

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중고차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당시 비싸

게 산 차량의 현재 가치가 대출 잔

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

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 

상승과 고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상환 능력에 대한 우

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금융보

호국(CFPB)의 2024년 연구에 따

르면, 이전 차량의 네거티브 에퀴

티를 새 대출로 넘긴 소비자는 차

량을 팔 때 오히려 돈을 남긴 소비

자보다 2년 안에 차량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대출 연체도 늘고 있다. 자동차 

산업 조사기관 콕스 오토모티브

(Cox Automotive)에 따르면 3월 

자동차 대출 디폴트율은 2010년 이

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팬데믹 때의 가격 거품, 고금리, 긴 

대출 기간이 한꺼번에 소비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가 같은 상황

에 놓인 것은 아니다. JD파워(JD 

Power)는 지난 3월 차량을 바꾸는 

소비자의 평균 트레이드인 에퀴티

가 6,800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소비자는 여전히 차량을 

팔 때 자산 가치가 남아 있지만, 팬

데믹 고점에 비싼 차를 장기 대출

로 산 소비자들은 반대로 부채의 

덫에 갇히고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현재 상황

은 이른바 ‘K자형 경제’의 또 

다른 단면으로 읽힌다. 여유 있는 

소비자들은 높은 차량 가격과 금

리에도 새 차를 살 수 있지만, 그렇

지 않은 소비자들은 기존 대출을 

정리하지 못한 채 더 큰 빚으로 갈

아타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 

자동차 가격 거품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때 만들어진 대출 부담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팬데믹 시

기의 비싼 차값이 이제는 미국 가

계의 장기 부채 문제로 남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차량 가치보다 대출 잔액 큰 소비자 늘어… 신차 대출 부담도 사상 최고 수준

https://bostonkorea.com/news/%EB%A7%A4%EC%82%AC%EC%B6%94%EC%84%B8%EC%B8%A0-%EA%B2%BD%EC%B0%B0-ice%EC%99%80-%ED%98%91%EB%A0%A5-%EC%A4%91-%EC%A3%BC-%EC%B0%A8%EC%9B%90/
https://bostonkorea.com/news/%ED%8C%AC%EB%8D%B0%EB%AF%B9-%EB%95%8C-%EB%B9%84%EC%8B%B8%EA%B2%8C-%EC%82%B0-%EC%B0%A8-%EB%AF%B8%EA%B5%AD-%EC%86%8C%EB%B9%84%EC%9E%90-%EB%B6%80%EC%B1%84/?page=2


광고The Boston Korea 2026년 5월 1일 금요일  15

mailto:care@hmart.com


16 광고 The Boston Korea2026년 5월 1일 금요일  

https://www.prgbost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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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www.premierworkspro.com

tel:+1-617-838-4980
mailto:support@bostonpworks.com
https://www.premierworks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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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기자 =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의 좌절, 실패, 부끄러움, 

자괴감이 너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

두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속

상했던 것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내일을 살

면 웃고 떠들 날이 있을 거야. 우리 모두 그

렇게 산단다'라는 작은 위로를 건네는 작품

입니다." 

차영훈 PD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JTBC 새 토일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이하 모자무싸) 제작발표회에서 시원

한 사이다 성공담 대신 따뜻한 위로와 공감

이 있는 드라마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18일 오후 10시 40분 첫선을 보이는 '모자

무싸'는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

리는 인생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휩싸인 한 

인간이 평화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다. 

연출은 '동백꽃 필 무렵', '웰컴 투 삼달리'

를 만든 차영훈 PD가, 극본은 '또 오해영', '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등으로 인간

의 심연을 포착하는 글을 써 온 박해영 작가

가 맡았다. 

연예계에서 '캐스팅 0순위'로 불리며 가

치를 인정받은 배우 구교환은 20년간 영화

감독 데뷔를 준비하며 시기, 질투, 열등감 속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황동만을 연기

한다. 

그는 "대본을 읽고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다"며 "동만이는 누군가의 친구, 가족, 연

인, 연출자다. 이 드라마는 황동만 입봉(감

독 데뷔)기가 아니다. 영화판을 얘기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엄청난 맥거핀이고 

당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싶

다"고 말했다. 

황동만과 헤어지기 힘들다는 구교환은 "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기분이다. 캐릭터와 

이별한다는 말이 징그러운데, 동만이만큼

은 보내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며 "

황동만이 어딘가 있다면 동만이와 영화를 

꼭 찍고 싶다"고 애정을 보였다. 

'무빙',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 사랑 통역 되나요?' 등 화제작엔 꼭 있는 

배우라 불리는 고윤정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코피를 쏟는 증상이 있는 영화

사 최필름 소속 기획 PD 변은아를 연기한

다. 

고윤정은 "동만 역과 구교환 선배님의 싱

크로율이 높아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됐다"

며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선배님이 새로운 리액션을 하게 만들어주

셨다. 장면마다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왔다"

고 구교환과 좋았던 호흡을 자랑했다. 

이외에도 오정세가 영화사 고박필름 소

속 감독 박경세, 강말금이 박경세의 아내이

자 고박필름 대표 고혜진, 박해준이 황동만

의 형 황진만, 한선화가 박경세의 다섯 번째 

영화 여주인공 장미란으로 출연한다. 

배우들은 '모자무싸'의 매력으로 박해영 

작가의 말맛과 울림이 있는 대본을 꼽았다. 

 

박해영 작가의 전작이 밀도 높은 대사로 

사랑받은 것처럼 '모자무싸' 역시 "내 인생

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데요?"라는 포스

터 속 대사가 일찌감치 화제다. 

박해준은 "대사 중 '돈 많고 빽 있는 엄마

가 아니라 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는 말

이 있는데 공감이 갔다. 각자 본인한테 마음

이 닿는 대사를 얻어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윤정 역시 "명대사가 많은데 각자 꽂힐

만한 대사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대사가 떠오른다. 

저도 사실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아서 제게도 

한 번 던져 봤던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모자무싸'는 아이유·변우석 주연의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유연

석 주연의 SBS 금토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

무소'와 맞붙게 된다. 

완전히 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토요일 

30∼40분 정도의 방송 시간이 겹친다. 

차 PD는 "저희 대사에 있는 표현인데 마

음이 불판 위에 있는 것 같다. 다 잘못한 것 

같고, '첫 촬영을 했던 지난해 10월 19일로 돌

아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크다"고 웃음 지었다. 

이어 "얼기설기 걸쳐서 방송되는 여러 작

품 다 좋고 재밌는 작품들이라 '저희가 꼭 1

등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자신은 없지만 바

람과 욕심은 있다"고 말했다. 

배우들은 작품성과 시청률을 모두 자신

했다. 

구교환은 "전 아무리 좋은 메시지, 깊은 

울림을 주더라도 재밌지 않으면 못 버틴다. 

그런데 제가 자신한다. 재밌고, 감동적이고

, 웃긴다. 재밌게 보시라. 자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해준은 자신이 출연해 28.4%로 비지상

파 최고 시청률을 썼던 '부부의 세계'를 넘

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제 자랑이긴 한데 JTBC 역대 시청

률 1위가 아직도 '부부의 세계'"라며 "이번 

작품을 통해 JTBC의 최고 시청률을 넘어보

자는 목표"라고 했다. 

'모자무싸'는 "우리는 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당신은 이미 충분

히 가치 있다"는 메시지로 나아간다. 

차 PD는 "주인공이 시원하게 깨부수는 

위로도 있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야'라고 

하는 위로도 있다"며 "드라마가 끝나면 나

와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드

라마였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감

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ari@yna.co.kr

무가치함과 싸우는 구교환…"오늘의 실패, 당신의 것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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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어느 날 저녁, 매주 목요일 밤마다 

배드민턴을 치러 다녀도 되겠냐고 남편이 

내게 물었다. 한 동네에 사는 이전 직장 동

료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다가 그분의 

취미인 배드민턴에 영업당한 것이다. 매일 

집 밖을 나가 30분 이상씩 달리고 토요일 동

네 조기 축구를 뛰러 나다니는 걸로도 모자

라 얘는 도대체 왜 이지경으로 중년의 위기

일까. 유명한 얼굴로 붐비는 텔레비전 앞에 

누워 남편의 체력을 걱정하는 마음과 그 무

모함을 구박하는 마음을 다 합쳐 그에게 대

답했다. “나는 언제나 네 한계를 보기까지 

응원하므로 그러려무나.”  

누군가 자신의 취미 생활에 대해 상대방

이 묻지도 않았는데 속없는 사람처럼 이 말 

저 말 늘어놓아가며 한 번 동참해 보기를 권

할 때가 있다. 나이 든 우리는 이제 그 수다

를 ‘내 일상에 당신을 포함하고 싶다’는 

초대로 순전히 받아들이려 한다. 가정을 이

루고 난 이후로 친구가 필요한 순간마다 따

로 시간을 내어 그 누구와도 평소와는 다른 

차원의 우정을 키워나갈 여유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와 달리 서로

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상기시키지 않아

도 일정한 회비로 보장된 시간과 공간에 나

타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친구인 것이다.  

한동안 남편은 목요일 밤이면 동네 중국 

아줌마들한테 셔틀콕으로 실컷 처맞고 수

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집에 기어 들어왔다

. 그 어느 실력자도 남편과 같은 편이 되면 

치욕적인 패배만을 겪는다고 했다. 그와 배

드민턴을 치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

다고 남편은 매주 내게 칭얼대며 보고했다. 

심지어 그를 동네 체육관으로 끌어들인 이

전 직장동료마저도 남편과 배드민턴 치기

를 꺼린다는 것이다. 취미 생활에도 실력에 

따라 엄연한 계급이 존재해 남편은 그중 가

장 낮은 자리에서 허공에다 배드민턴 채를 

속절없이 휘두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

날수록 시무룩해져만 가는 그의 얼굴은 나 

혼자 보기 아깝도록 비극적이었다. 그 탓에 

동네 체육관에 남편 대신 나타나 술 취한 무

사처럼 배드민턴 채를 뽑아 들고 주어진 모

든 규칙을 배반하며 코트 위를 날뛰는 내 모

습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축구하러 나가면 젊은 시절 대학팀 선수

로 뛰었던 아줌마나 아저씨한테 치이고, 달

리는 동안에는 어제저녁 과식한 제육볶음

이 걸림돌이고. 우리에겐 이러한 생의 무자

비만이 영원한 친구임을 또다시 실감하며 

남편은 미련 없이 배드민턴을 때려치웠다. 

남편의 이전 직장 동료 역시 떠나는 남편을 

그 어떤 말로도 붙잡아 세우지 않았다. 과

연 남편의 빗나간 배드민턴채가 이 둘 사이

에 종종 놓이던 숟가락 젓가락까지 안 보이

게 치워버린 건 아닌지 앞으로 두고 볼 일

이다.  

 

[인류연재]  배드민턴과 손절

이혜준(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junhey2026@gmail.com

2026년 이민생활을 담담하게 다룰 새로운 칼럼을 소개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 거주하는 필자는 이민생활에서 겪는 일상과 애환을 
수필형식으로 독자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당부드립니다. [편집자주]

https://mass.gov/dontmissout
https://bostonkorea.com/news/%EC%9D%B8%EB%A5%98%EC%97%B0%EC%9E%AC-%EB%B0%B0%EB%93%9C%EB%AF%BC%ED%84%B4%EA%B3%BC-%EC%86%90%EC%A0%88/?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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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NE DRAWING CONTEST

오후
2시
(접수)
~
5시
30분
(시상식
포함)
신청
및
마감:
5월
17일
(일)
마감
참가비/1인:
$10
(회원
한국학교
학생)/등록
마감
후:
$15
참가비
보내실
주소:







참가비는
각
학교
대표자가
참가비
총액을
아래의
주소로
발송






(수표는
KSA-NE
로
작성)













Sang
Kang












P.O.
Box
337











Billerica,
MA
01821

<1>
참가자격: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재학생
(Pre-Kinder~11학년)

<2>
참가부문:
크레용,
색연필,
그림물감
등
자유롭게
선택






(유화
제외/콜라주
제외
-
풀,
가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입체
작품제출
불가)

<3>
시상
및
심사위원:
Pre
Kinder부터
11학년까지의
학년
별
시상
1.Pre-Kinder는
참가자
전원
시상
2.K-11학년:
각
그룹
별로
대상,
금,
은,
동,
입선상
3.감독/심사
위원:
미술
전공한
분으로
회원교에서
추천한
교사
4.그림
주제는
당일
선택하여
알림

<4>
준비물
및
협조
부탁
(물감,
크레용
사용이
가능한
종이는
협의회에서
준비)
1.물감,
크레용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재료를
준비
합니다.
2.야외에서
진행시
보드
또는
이젤
및
돗자리(또는
의자)가
필요합니다.

<5>
각
학생/가족
별로
준비할
사항




:
기본
구급용품과
선크림·모자·모기약을
준비하고,
공원에서는
취사(그릴·불
사용)가







금지되므로,
간식은
각
가정이
준비하며
쓰레기는
행사
후
직접
수거합니다.

<6>
행사
당일
또는
전날
비가
많이
오거나,
더위가
심한
경우
학교
내부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0–2:30
접수
2:30–3:00
개회식
및
주제
선정
3:00–3:10
대회장소
이동
3:10–4:10
대회
4:10–4:40
심사
4:40–5:30
시상식
및
폐회

순서

2026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
23일(토)
오후
2시부터
오크힐
파크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주최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후원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교장단 및 이사회

https://forms.gle/ZnE3Wya5Ti2mzkzC8

자세한
사항은
참가
신청자에
한해,
신청
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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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5월 3일 - 5월 9일

● 운수: 너무 먼 미래까지 앞서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코앞에 일에만 신경 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 금전: 자기

조절력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다가는 후회만 남기는 지출을 하
게 됩니다. ● 애정: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 6일 길일. 5, 8일 주의.

쥐띠 | 가랑비에 옷 젖듯이

● 운수: 후회한들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일은 이제 그만 
손에서 놓아버리고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하세요. ● 금전: 돈이 들

어오기도 전에 나갈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금방 돈이 빠져나
가는 일이 생깁니다. ● 애정: 자신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이
나 연인 간에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 7일 길일. 6, 9일 주의.

소띠 | 앞으로의 일에만 집중을

● 운수: 이동이나 변화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계약이나 매매

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듣게 됩니다
. 그동안 속상했던 것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4, 9일 길일. 6, 8일 주의.

토끼띠 | 수월하게 진행될

● 운수: 힘들 때에는 도움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
습니다. 힘든 시기가 오면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 

금전: 아는 척이나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처신해야 사람을 얻고 
이득도 따릅니다. ● 애정: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알게 모르게 드는 정이 더 빠져나
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5, 8일 길일. 4, 7일 주의.

범띠 | 겸손하게 처신해야

● 운수: 드디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문제 해
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돈까지 들어오면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
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혼자
서 있을 때는 물론이고 문득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4, 7일 길일. 3, 5일 주의.

용띠 | 원하는 방향으로

● 운수: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남용하면 진짜 아플 때에 써도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전: 지금은 당장 크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애정: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말로 인
해서 듣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7, 9일 길일. 4, 8일 주의.

뱀띠 |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 운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시간을 만들
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힐링도 될 것입니다. ● 금전: 직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직원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 애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
이 큰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4, 9일 길일. 3, 5일 주의.

말띠 | 큰 행복감을 줄

● 운수: 잘못된 상식으로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자신이 제
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

장 큰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매상이 증가합니다. 금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 애정: 좋은 관계는 자신에게 묘약이 되지만 나쁜 관계는 독약이 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5, 7일 길일. 4, 6일 주의.

양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 운수: 주위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금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금전적
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애정: 편안해집니다. 아직은 특별한 사이
가 아닌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주고 털어놓게 됩니다. 

05, 93, 81, 69, 57, 45년생은 6, 7일 길일. 5, 8일 주의.

닭띠 | 주어진 대로 만족하고

● 운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후발 주
자가 선발 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 금전: 혼자서 생

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믿을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 애정: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 모습 때문
에 배우자나 연인에게 불평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6, 9일 길일. 4, 7일 주의.

원숭이띠 |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자가

● 운수: 가벼운 해프닝으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두고 너
무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할 뿐입니다. ● 금전

: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버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애정: 너무 완벽한 것도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
다. 때로는 실수도 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4, 5일 길일. 6, 9일 주의.

개띠 |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 운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전: 그저 믿고 맡

긴다는 마음으로 남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돈을 앞에 두고 욕심
내지 않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애정: 감정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
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나아질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5, 9일 길일. 4, 7일 주의.

돼지띠 | 그저 믿거니 하는 마음으로

  

(서울=연합뉴스) 고가혜 기자 = 

지난 수년간 K-드라마 시장에서

는 인기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

으로 한 드라마가 흥행의 '보증수

표'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달라진 모습이다. 신인 작가들의 

참신한 필력이 돋보이는 '창작 극

본' 드라마들이 잇따라 흥행하면

서,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웹툰·

웹소설이 제작되는 '역방향' 지식

재산권(IP) 확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방송계에 따르면 올해 상

반기 큰 주목을 받은 드라마나 시

리즈 중에는 기존 인기 IP나 스타 

작가의 대작이 아닌, 신인 작가의 

창작 극본에서 출발한 작품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내외에서 '올해의 최대 기대

작'으로 꼽힌 아이유·변우석 주

연의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

인'은 2022년 'MBC 드라마 극본 공

모전' 당선자인 유지원 작가의 데

뷔작이다. KBS '은애하는 도적님

아' 역시 2020년 이선 작가가 스튜

디오드래곤 드라마 극본 공모전

에서 우수상을 받은 극본을 토대

로 제작됐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넷플릭스에서 상반기 공개

된 '레이디 두아'(추송연 작가), '월

간남친'(남궁도영 작가) 등도 신

인 작가들의 손에서 탄생한 순수 

창작 극본들이다. 

이 작품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거둔 흥행 성적은 고무적이다. '월

간남친'과 '레이디 두아'는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 '21세기 대

군부인'은 방영 2주 차에 시청률이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11.1%를 돌

파하며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다. 

이들은 신인 작가의 작품임에

도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고 화

려한 캐스팅을 선보이며, 스타 작

가와 기존 IP에만 의존하던 업계

의 관행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기존 웹

소설·웹툰 기반 드라마는 조회 

수로 (화제성이) 검증된다는 장점

이 있지만, 영상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다"며 "10여년 전 판권을 

구매해 실사화하는 경우 벌어진 '

시차'로 인해 지금 보기엔 시대와 

감성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원작

을 그대로 고증하는 것도 위험부

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인 작가의 공모 극본 작

품이 성공하게 되면 방송사나 

OTT 입장에선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재의 작품을 발

굴하고, 창작자 입장에선 또 다른 

신진 작가의 등용문을 열어주는 

새로운 선순환 모델이 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공희정 드라마 평론가 역시 "요

즘은 신인 작가가 데뷔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굉장히 좁아졌

다"며 "업계에서 훌륭한 창작력을 

지닌 신인 작가들의 작품들에 좀 

더 투자해 심도 있는 콘텐츠를 만

들어내고, 그런 작품들의 성공을 

통해 또 다른 신인 작가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창작 극본의 성공은 단순히 흥

행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의 생명

력을 연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웹툰·웹소설이 영상물의 주재료

였다면, 이제는 흥행한 드라마가 

웹툰과 웹소설의 원천 IP가 되는 '

역방향 흐름'이 안착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21세기 대군부인' 

유지원 작가는 드라마의 비하인

드 스토리를 담은 웹소설 '21세기 

대군부인 in 왕립학교'를 내달 카

카오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드

라마 종영 시점에 맞춰 웹소설을 

공개함으로써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는 계획이다. 

또 '은애하는 도적님아'의 경우 

방영 일주일 전 네이버 웹툰을 선

공개하며 드라마를 기다리는 팬

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다양

한 채널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했

다. 

이외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 '그해 우리는', '킹더랜드' 등 

다양한 인기 드라마를 소재로 웹

툰·웹소설이 만들어졌다. IP 확

장 방식도 다양하다. 드라마의 세

계관을 바탕으로 영상에서 다루

지 못한 디테일한 서사를 추가하

거나, 프리퀄(시간상 앞선 이야기

)이나 시퀄(후속 이야기) 등 새로

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방식 등이

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작

품의 세계관을 깊이 있게 즐길 창

구를 팬들에게 제공하고, 콘텐츠 

업계에는 IP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된다

고 보고 있다. 

'웹툰 흥행 공식'의 반전…드라마→웹툰·웹소설로 역방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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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일본의 수

도 도쿄가 K팝의 열기에 휩싸인다. 

2∼4세대 정상급 K팝 스타들이 이번 주

말과 내주 초반 도쿄 주요 대형 공연장에서 

동시다발로 콘서트를 열면서 40만명이 넘

는 팬들이 모일 전망이다. 

25일 가요계에 따르면 2세대 대표 보이그

룹 동방신기는 이날과 26일 이틀에 걸쳐 일

본에서 최대 규모의 공연장 가운데 하나인 

닛산 스타디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고 현

지 팬들을 만난다. 

닛산 스타디움은 회당 최대 7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현지에서도 손

에 꼽히는 톱스타만 단독 콘서트를 열 수 있

다. 

동방신기는 2013년 해외 가수 최초로 닛

산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2018년에

는 같은 장소에서 3일간 공연을 했다. 타국 

출신은 물론 일본 가수까지 포함해도 닛산 

스타디움에서 사흘에 걸쳐 무대에 선 것은 

동방신기가 처음이었다. 

이들은 세 번째가 되는 이번 닛산 스타디

움 공연으로 해외 가수 최초에 더해 최다 기

록까지 세우게 됐다. 

K팝 아이돌 3세대를 이끈 걸그룹 트와이

스는 이날을 비롯해 26·28일 총 3회에 걸쳐 

닛산 스타디움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초대

형 공연장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해외 가

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연다. 

트와이스는 지난 2018∼2020년 홀과 아레

나급 공연장에서 일본 콘서트를 연 이래 

2022년 도쿄 돔에서 3일 연속 공연을 한 최

초의 K팝 걸그룹이 됐다. 이들은 2023년 오

사카 얀마 스타디움 나가이, 도쿄 아지노모

토 스타디움, 나고야 반테린 돔, 후쿠오카 

페이페이 돔에 이어 2024년에는 닛산 스타

디움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입성한 바 있다. 

도쿄 국립경기장은 회당 최대 8만명을 수

용할 수 있는 곳으로, 트와이스는 360도 개

방형 무대로 몰입감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 4세대 대표 걸그룹 에스파는 이

날과 26일 이틀에 걸쳐 일본 내 '꿈의 공연장

'으로 꼽히는 도쿄 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

고, K팝 시장에 밴드 붐을 지핀 데이식스도 

같은 기간 도쿄 게이오 아레나에서 팬들을 

만난다. 

이들 네 팀의 콘서트 관객을 모두 더하면 

무대 설치에 따른 객석 구역 감소를 고려하

더라도 최소 40만명을 넘긴다는 계산이 나

온다. 국내 지방 거점 도시 1곳의 인구와 맞

먹는 규모의 인파가 K팝 공연을 찾는다는 

이야기다. 

김정섭 성신여대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

화산업예술학과 교수는 "일본은 K팝에 있

어서 여전히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며 "일

본 팬들은 한번 어떤 대상에 빠지면 앞뒤를 

재지 않고 오래도록 이를 향유하는 순애보 

같은 측면이 있다. 양국 관계가 민감한 시기

가 와도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K팝) 소

비를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동방신기·에스파·트와이스…日 도쿄에 K팝 팬 40만 이상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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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는 전두환·손석구는 노태우…영화 '보통 사람들' 출연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배우 하정

우와 손석구가 윤종빈 감독의 신작 영화 '보

통 사람들'에 출연한다. 

넷플릭스는 윤 감독의 '보통 사람들' 제작

을 확정하고 27일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 

'보통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 전두

환의 곁에서 보통 사람이란 가면을 쓴 채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는 2인자 노태우의 이

야기를 그린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2012)와 드라마 '수리남'(2022) 등을 만든 윤

종빈 감독이 각본을 썼고 연출도 맡는다. 윤 

감독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

사의 민낯을 파헤치고 생존에 나선 인간 군

상을 그려낼 계획이다. 

하정우가 신군부 독재 정권의 절대자 전두

환 역을 맡는다. 그는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2005)부터 시리즈 '수리남'까지 여러 번 호

흡을 맞춘 윤 감독의 페르소나로 꼽힌다. 

손석구가 전두환의 친구이자 만년 2인자 

노태우 역으로 출연한다. 그는 2인자에서 1

인자로 올라서기까지 복잡 미묘한 내면을 연

기할 예정이다. 

지창욱은 극 중 노태우가 눈엣가시처럼 여

기는 육군사관학교 후배 허학성 역을 맡는다

.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의 현봉식, 영화 '84제

곱미터'의 서현우도 함께한다.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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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다. 칼럼니스트, 목사

skyusa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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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가 좋아야 걸음도 목소리도 좋아진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

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하박국 3:18-19) 

 

사람의 태도는 숨길 수 없다. 마음속 생

각과 감정은 결국 걸음걸이와 목소리로 나

타난다. 마음이 무거우면 걸음이 무거워진

다. 불평이 가득하면 목소리가 거칠어진다

. 감사가 넘치면 걸음이 가벼워지고, 은혜

가 충만하면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황혼기, 곧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의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하박국서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정치.사회.영적

.국제정세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

부분 학자들은 하박국이 주전 612년-605년 

사이, 혹은 요시야 왕 말기부터 여호야김 시

대 초반에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

기는 남유다만 남아 있고, 앗수르 제국이 몰

락 중에 있었다.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 하

였으며, 애굽도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다.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흔들리는 시기

였다. 즉, 세계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던 시

대였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

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

었다. 그러나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

보며 이렇게 고백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환경은 어두웠지만, 태도는 무

너지지 않았다. 상황은 흔들렸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

좋은 태도’가 어떻게 우리의 걸음과 목소

리를 바꾸는가 함께 나눠본다.  

좋은 태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

라보게 한다. 하박국 당시 심판을 앞두고 

있었다.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 안전도 무너졌다. 그러나 하박국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사람

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

진다. 문제를 보면 두려워한다. 사람을 보

면 실망한다. 자신만 보면 낙심한다. 그러

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한다. 믿음의 태도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보다 크

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좋은 태도는 걸음을 바꾼다. 본문은 말한

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

은 험한 산길도 넘어간다. 미끄러운 바위도 

잘 딛는다. 빠르고 민첩하며 넘어지지 않는

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환경을 먼저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발을 바꾸셨다. 우리도 마찬

가지이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다 없애시

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힘과 발걸음

을 주시는 분이시다. 무너진 태도의 걸음은 

미루는 걸음, 두려워 숨는 걸음, 원망하며 

걷는 걸음, 포기하는 걸음이다. 믿음의 태

도의 걸음은 다시 시작하는 걸음, 기도하며 

걷는 걸음, 순종하며 걷는 걸음, 감사하며 

걷는 걸음이다. 

좋은 태도는 목소리를 바꾼다. 태도는 말

투에 드러난다. 같은 말도 태도에 따라 다

르게 들린다. 불평의 목소리는 사람을 지치

게 한다. 분노의 목소리는 관계를 무너뜨린

다. 냉소의 목소리는 믿음을 식게 한다. 그

러나 은혜의 목소리는 사람을 살린다. 하박

국서를 보면 처음 하박국의 목소리는 질문

과 탄식이 많았다. “왜, 악인이 형통합니

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

러나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

도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바뀐다. 하나님 앞

에 오래 머문 사람의 목소리는 달라진다. 

좋은 태도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 높은 곳은 승리의 자리이다. 높은 곳은 

시야가 넓어지는 자리이다. 높은 곳은 성숙

의 자리이다. 태도가 무너지면 낮은 생각에 

갇히게 된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

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

게 된다. 그러나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

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높은 곳에서는 

작은 문제에 매이지 않는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할렐루야!!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 여파로 주식시장

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유가 급등, 금리 부

담,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불안한 뉴스가 이

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린

다. 주가가 오르면 늦은 것 같아 불안하고, 

떨어지면 더 하락할까 두려워 망설이게 된

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감정에 

따라 뒤늦게 움직이게 된다. 이것이 많은 

투자자가 겪는 ‘투자의 딜레마’다. 

주식시장의 방향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 하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맞힐 수 있느냐이다. 

2023년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경

기 침체를 예상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

승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해 상승한 시장은 다

음 해에도 상승할 확률이 약 65~70%에 이

른다. “이제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직관적이지만, 실제 역사와는 다른 경우가 

많다. 결국 예측은 가능해 보여도, 꾸준히 

맞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많은 투자자가 선택

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위험하니 잠

시 시장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이른바 ‘마켓 타이밍’이다.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치명

적인 문제가 있다. 성공하려면 언제 나갈

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두 번의 결정을 모

두 맞혀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

가능하다. 

2020년 3월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보자. 

시장은 급락했고 많은 투자자가 공포에 못 

이겨 시장을 떠났다. 그러나 시장은 3월 23

일 바닥 이후 빠르게 반등했고, 몇 달 만에 

이전 고점을 회복했다. 많은 투자자는 불

안 속에 머물다 뒤늦게 돌아왔고, 결국 가

장 중요한 상승 구간을 놓쳤다. 

이 사실은 데이터에서도 분명히 나타난

다. 2006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시장에 계속 

머물렀을 때 자산은 약 8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가장 좋은 10일’을 놓

치면 결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20일, 

30일을 놓칠수록 수익은 급격히 감소하고, 

60일을 놓치면 원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

진다. 수십 년의 결과가 고작 며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유는 분명하다. 시장의 가장 큰 상승

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 그것도 공포가 극

심한 시기에 나타난다. 실제로 최고의 상

승일 상당수는 급락 직후에 집중된다. 하

지만 투자자들은 바로 그 순간 시장 밖에 

있다. 하락 시에는 두려움에 팔고, 안정되

면 들어가려 하지만 이미 가격은 올라간 뒤

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것은 복

리다. 복리는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만 작

동한다. 중간에 빠져나가면 성장의 연결이 

끊기고, 이후 다시 투자하더라도 놓친 상

승은 되돌릴 수 없다. 단 몇 번의 중요한 상

승을 놓치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은 크게 

줄어든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이 아니

라, 시장을 떠나는 행동이다. 단 하루, 몇 번

의 중요한 상승을 놓치는 순간, 그 대가는 

은퇴 자금의 절반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시장은 언제나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

. 따라서 가장 큰 위험은 잘못 투자하는 것

이 아니라, 회복의 순간에 시장에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본능은 위기에서 “지금

이라도 팔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역사

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은 그 반대였다. 

시장에 머무르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가장 강력한 투자 전

략이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다. 주식 투자

는 결국 감정을 이기며 꾸준히 투자한 사

람에게 보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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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일

상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항문 건강 측면에

서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치질은 

단순한 질환이라기보다 문명화된 생활이 만든 

‘압력의 함정’과도 같다. 인류가 직립 보행

을 시작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아래로 

쏠리는 구조적 한계를 갖게 되었고, 항문 정맥

은 다리 정맥과 달리 역류를 막는 판막이 없어 

선천적으로 혈액이 정체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

문이다.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루, 항문 농양 등을 포

함하는 항문 질환의 총칭이다. 항문 안에는 혈

관, 근육, 결합조직이 모여 있는 ‘항문 쿠션’

이 있으며, 이는 배변을 조절하는 중요한 구조

다. 치질은 이 쿠션에 혈액이 정체돼 비정상적

으로 부어오르거나 아래로 탈출한 상태를 말한

다. . 

치질의 본질은 단순한 혈관 질환이 아니라 

‘압력 관리 실패’에 가깝다. 변비나 설사로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복압을 높여 항문 정맥에 직접적인 부

담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에서도 화장실

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질 위험이 46% 높았고, 5분 이상 변

기에 머무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들은 화장실 이용 시간을 5분 내로 제한하는 

‘5분 원칙’을 지키고, 배변 후 즉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항문 정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항문 출혈은 치질의 대표 증상이지만, 동시

에 대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직장 하부에 발생

한 암은 치질과 동일하게 밝은 선홍색 출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증상 자가 

진단 대신, 정확한 검사를 통한 감별을 권고한

다. 특히 45 세 또는 50 세 이상에서 이전에 없던 

항문 출혈이 새롭게 생겼다면, 단순 치질로 넘

기지 말고,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질 치료는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에

는 보존적 치료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

나,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하다. 수술은 크게 전통적 치핵 절제술, 원형 자

동 봉합기 수술(PPH), 도플러 유도 동맥 결찰

술 등으로 나뉜다. 전통적 절제술은 재발률이 

가장 낮지만 수술 후 통증이 크고 회복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PPH 는 통증과 회복 

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발 위험

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보고가 있다. 동맥결찰

술(DGHAL)은 초음파로 혈관을 찾아 묶는 최

소 침습 방식으로, 재발률은 중간 수준으로 평

가된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치료를 선택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은 남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화장실 이용 시간은 5분 이내로 제

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기에 앉아 있는 동

안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불필요한 체류 시간

을 최소화해야 한다. 만성 음주는 치질을 악화

시키므로 절주가 필요하다. 술이 직접 치질을 

만들기보다는, 간 기능 저하와 문맥압 상승 등

을 통해 정맥 압력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약화

시키는 탓이다.  

치질은 부끄러워 숨겨야 할 질환이 아니다. 

오히려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생활 습관

을 함께 교정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항문 질환을 단순히 ‘참는 병’으로 여기

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적극

적으로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항문 출혈의 대표

적인 질환인 치질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일반외과 배 병구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5분, 치질을 좌우한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
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5분, 치질을 좌우한다"  

tel:+1-617-455-8073
mailto:mwl@mwleecpa.com
https://bostonkorea.com/news/%ED%99%94%EC%9E%A5%EC%8B%A4%EC%97%90%EC%84%9C-%EC%8A%A4%EB%A7%88%ED%8A%B8%ED%8F%B0-5%EB%B6%84-%EC%B9%98%EC%A7%88%EC%9D%84-%EC%A2%8C%EC%9A%B0%ED%95%9C%EB%8B%A4/?sca=%EC%B9%BC%EB%9F%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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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는 미국 내에서도 음악 교육 

수준이 매우 높기로 유명한데, 그 중심에

는 전미음악교육협회인 NAfME와 그 주 

지부인 MMEA가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지역 디스트릭트 오디션이나 올스테이트 

올이스턴 페스티벌은 모두 이 기관들이 주

관하는 공신력 있는 행사들입니다. 

NAfME는 미국 전역의 음악교육 표준

을 설정하고 전미 단위의 행사를 주관하는 

모체  기관입니다 . 반면 , MMEA는 

NAfME의 주 지부로서, 우리 지역의 실무

를 담당합니다. 

우선 첫걸음은 지역구 단위인 주니어 디

스트릭트입니다. 7학년에서 9학년 사이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9학년은 주니

어와 시니어 중 선택해 응시할 수가 있습

니다. 주니어 단계에서는 아무리 높은 점

수를 받아도 다음 상위 단계인 올스테이트

로 진출할 수 없으므로 실력이 우수한 9학

년 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의 허락하에 시

니어 디스트릭트에 응모하는 것을 권합니

다. 

고등학생들의 시니어 디스트릭트는 올

스테이트로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매사추

세츠는 거주지에 따라 총 5개의 구역

(Eastern, Northeastern, Central, South-

eastern, Western)으로 나뉘어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오디션은 스케일과 지정곡, 

그리고 악보를 처음 보고 연주하는 초견으

로 구성되며, 심사 직후 공개되는 채점표

를 통해 합격/불합격 여부를 바로 알수 있

습니다. 이 오디션에서 상위권 성적을 기

록해 ‘추천’을 받은 학생들은 올스테이

트 오디션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천’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시니어 페스티벌에서

까지만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올스테이트 오디션을 통과한 학생들은 

매사추세츠 전체에서 선발된 최우수 인재

들로 구성되며 2박 3일간의 합숙 리허설을 

거쳐 완성도 높은 올스테이트 공연을 선보

입니다. 공연은 매해 보스턴 심포니 홀에

서 개최되는데 올해는 대규모 학생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대형 행사장과 인근 

컨벤션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Worcester에서 열렸습니다. 명심하셔야 

할 점은 모든 오디션은 학교 음악 선생님

이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

인이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 음악 선생님께 의사를 밝히고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올스테이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면 미국 북동부 11개 주(코네티컷, 델라웨

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

드, 버몬트), 워싱턴 D.C., 또는 유럽 소재 

국방부 소속 학교(DoD) 중 한 곳에서 11

학년-12학년에 재학 중인 올 스테이트 대

표들이 모이는 올이스턴(All-Eastern) 페

스티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

대는 홀수 해에만 열리는 격년제 행사이며 

오디션 신청은 학생과 학교 음악 선생님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마지막 정점은 미국 

전체에서 선발된 소수의 학생들만이 모이

는 올내셔널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은 기

회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였는

데, NAfME 이사회는 형평성과 접근성의 

한계, 즉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전국 대

회에 참여하기 위한 비싼 참가비와 여행 

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는 현상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협회의 사명과 충

돌한다고 결론을 내리어, 소수의 엘리트 

학생을 위한 고비용 행사보다는, 더 많은 

주(State) 단위의 일반 학생들과 교사들에

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배

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꽃과 같던 올내셔널 

페스티벌을 중단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디션을 위해 인내하며 

보낼 시간과 열정은 그 어떤 화려한 무대

보다도 값진 그 자체의 결실일 것입니다. 

이제 올스테이트라는 소중한 거점을 발판 

삼아, 우리 아이들이 악보 너머의 넓은 세

상을 경험하며 인생이라는 더 큰 무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성장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사추세츠 음악 인재들의 명예로운 무대, 
MMEA 올스테이트 페스티벌 로드맵

Min Oh 
www.anytimeofficehours.com 코디네이터  

시험 대비: ISEE, SSAT, SAT, ACT 맞춤형 전략 지도 
STEM 특화: 과학경진대회 및 리서치 프로젝트 멘토링 

인문 교양: 영어 글쓰기 대회 준비 및 논리적 에세이 지도 
진학 준비: 대입 에세이 및 차별화된 학업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첫 집을 구입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안정된 보금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재정적

으로 가장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기도 합

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금리와 주택 가격 

변동이 있는 시장에서는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냉정한 판단

이 더욱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비 구매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

분이 있습니다. 은행이 승인해 주는 최대 

대출 금액 Pre-approval amount가 곧 내

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45% 수준까지 주택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대출 승인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모기지 상환금

뿐 아니라 재산세, 주택 보험, 유지보수 비

용, 그리고 경우에 따라 HOA 비용까지 함

께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했

을 때 주거비가 소득의 약 30~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

대 승인 금액에 맞춰 집을 구매하면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 상황에 빠질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한 부분입니다. 집을 구매한 뒤 통장 잔

고가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위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언

제든 수리가 필요할 수 있고, 경제 상황이

나 소득 변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한 재

정 관리 방법으로 권장합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다운페이먼트에만 집

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외의 비

용도 적지 않습니다. 클로징 비용, 이사 비

용, 가구와 가전 구입, 초기 수리 비용 등 예

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숨은 비용을 미리 고려하지 않으면 집

을 구입한 후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 전에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

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하

면 현재 렌트보다 매달 2,500달러 정도 더 지

출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 금액을 

실제로 6개월 정도 따로 저축해 보는 것입

니다. 그 기간 동안 생활에 큰 무리가 없다

면 준비가 된 것이고, 부담이 크다면 예산

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숫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멋진 인테리어나 예쁜 주방에 마음이 흔들

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단순한 소

비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향후 재판매 가치, 지역 발전 가능성, 학군, 

위치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 

에이전트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가격대와 지역을 분석해 주고, 계약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전문적인 조언이 더욱 더 중요합니

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시간이 지나며 가치

가 쌓이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준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매는 오히려 장

기간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주택 구매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

순히 대출 가능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소

득과 생활 구조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첫 집 구매

의 진정한 성공은 가장 비싼 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지켜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는것이 최상의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애나 정의 부동산 이야기   

첫 집 구매, 설렘보다 준비하는것이가 우선이다

애나 정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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